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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교육지원 
확대 법안 국회 통과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2018년 연방 하원의원 선거에서 고배를 마셨

던 댄고(Daniel Koh, 34) 현 앤도버 행정관

의 하원 재도전 여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145표차로 댄고를 꺾

고 하원의원에 당선된 로리 트래핸 의원의

불법선거자금 혐의가 짙어지면서다. 

매사추세츠 제 3지구 연방 하원 로리 트래

핸 의원은 그동안 줄기차게 선거법 위반혐

의 논란에 시달려왔다. 트래핸은 30일 자신

의 막판 거액 선거자금은 남편과 공유하는

은행계좌에 입금한 남편의 돈 30만불을 대출

한 것이라고 인정했다. 트래핸이 그동안 얼

버무려 왔던 사실을 인정함에 따라, 불법선

거로 댄고 후보를 이긴 것이 드러났다는 점

에서 충분히 재도전 가능성이 열린 것으로

볼 수 있다. 

보스톤 글로브는 11월 1일자 인터넷 판 보

도에서 댄고 후보는 공개적으로 자신의 재

도전 여부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었다. 댄

고 앤도버 행정관은 출마 여부를 묻는 보스

톤코리아의 이메일에 “출마여부가 결정되

면 알려주겠다. 곧 만나길 바란다”고 답했

다. 정치인이 부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당

한 의미를 내포한다. 

한편 트래핸 의원은 10월 30일 자신의 지

지자들과 기부자들에게 보낸 장문의 성명서

에서 자신은 남편의 돈이 자신의 돈이라 여

겼으며 선거자금 불법전용이 아니라 선거

자금법의 “애매모호한 부분(gray area)”

에 속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트래핸 의원은 지금까지 줄기차게

선거 막판에 유입된 $371,000의 돈은 자기 개

인 돈을 자신의 선거본부에 대출한 것이라

고 주장해왔었다. 지난 4월 남편이 최대 개

인 선거자금 기부 금액인 $5,400(예비 $2700,

본선 2700) 이외의 도움을 받았다는 것을 “

절대적으로 부인”하느냐는 NBC 보스톤의

한 기자의 질문에 “그렇다”며 “내게 개

인적으로 선거자금이 없었다는 추정은 완전

히 부정확한 것”이라고 덧붙였었다. 

그러나 30일에는 이 같은 과거입장에서 한

발 물러나 자신이 “몇가지 실수”를 했다

고 인정했다. 그녀는 남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안민석 더불어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

한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10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일선 현장에

있는 한국학교(한국 법령으론 ‘한글학

교’)관계자들의 반응은 냉담하다.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국가는 재

외국민의 교육지원 예산을 안정적으로 지

원하도록 하고 ▲저소득층 학생에게 수업

료 및 입학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

교과서를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

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남일 재미한국학교협의회

NE지부 회장은 “이미 재외동포재단을

통한 예산 일부지원과 교과서 무상공급은

받고 있는 내용”이라

▶▶5면으로 계속

▶▶6면으로 계속

연방하원직 '도둑맞은'댄고, 재도전 고심

댄고 꺾은 트래핸 현 의원 불법선거자금 논란
선거 막판 30여만불 남편에게 빌린 돈 인정

댄고(Daniel Koh, 34) 현 앤도버 행정관

저소득층 학생 수업료, 교과서 등 
안정적인 교육예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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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매사추세츠 한인회(회장 장우석)는

우번에 위치한 한인회관에서 11월 3

일 정기 이사회를 개최해 이사진 보

강과 올해 한인회 행사 등에 관한 사

항을 논의했다. 

한선우 이사장이 진행한 이번 이

사회에서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신규

선출 이사진의 보강이다. 이사회는

남궁연, 안병학, 이영호, 최현주, 장

인숙, 윤희경 씨 등을 신규 선출이사

로 추천해 의결했다. 이중 남궁연,

안병학, 이영호 씨는 한인회 재관위

원들로 장우석 회장이 직접 추천했

다. 

장우석 회장은 “한인회의 활성

화 측면에서 이사회가 신규 선출이

사를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받아들

인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결과”라

고 지적하고 “임원진 모두가 환영

한다”고 밝혔다. 

장우석 회장은 회장 선출 전 한인

회 재관위와 상당한 대립각을 세웠

고 취임 후 재관위에 대한 개혁의지

를 밝혔었다는 측면에서 약간 엇갈

린 행보다. 그러나 장 회장은 “한인

사회 주역 및 원로들과의 화합을 이

끌어 내어 한 단계 더 성숙된 한인사

회를 이루는 것”이라며 지금껏 재

관위원들의 이사 영입을 추진해 왔

었음을 암시했다.  

특히 재관위원들이 한인회 이사

추천을 수락하고 이사회에서 이를

의결한 것을 두고 “누구도 한인사

회에서 배척됨이 없이 한 배에서 운

명을 같이 하게 된 것”이라고 표현

해 이젠 재관위가 한인회와 합치는

듯한 늬앙스를 풍겼다. 

그러나 재관위는 자체 정관을 통

해 독자적인 기구로 활동하고 있으

며 전 재관위원 중 일부만 이사로 영

입됐다는 측면에서 아직 갈 길은 먼

것으로 보인다. 재관위원 7명중 3명

만이 이사제의를 수락했다. 재관위

측에서는 이와 관련 공식 입장은 내

놓지 않은 상태다. 

안병학 재관위원은 “한인사회

를 위한 일이라면 (현 집행부가) 계

획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며 이사 영입 제안을 받아들인 이유

를 밝혔다. 그러나 “재관위원들과

이번 이사제안에 대해 교감을 나눈

적이 없다”며 재관위 일과는 선을

그었다. “문제가 어떻게 발전할 지

는 모르겠지만 장회장이 재관위원

들이 한인회 이사로 들어오시라고

의사를 여러 차례 표현했었다. 재관

위는 나름대로 기능하고 이사는 이

사로 활동을 구분하면 될 것”이라

고 말했다. 

장우석 회장은 이번 재관위원 일

부 이사 영입으로 향후 재관위와 가

까운 곳에서 주요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틀을 갖췄다는 점에서 한 걸음

전진했다 볼 수 있다. 

한편, 이사들은 12월 28일 개최될

송년파티에 관한 행사 계획을 보고

받고 이에 대해 논의했다. 송년행사

는 우번소재 크라운플라자 호텔에

서 개최되며, 한인회 집행부는 올해

의 한인상, 총영사상 등을 수상키로

했다. 

이사들은 회칙에서 한인회의 명

칭을 매사추세츠 한인회(Korean

American Society of Massachu-

setts)로 변경키로 의결했다. 

bostonkorean@hotmail.com

한인회, 재관위원 일부 신규 이사진으로 영입
한인회 이사회서 신규이사 가결, 향후 대화 주목

매사추세츠 한인회 고문단 모임 개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매사추세츠 한인회(회장 장우

석)가 역대 한인회장 및 이사장

을 초청해 고문단 모임을 11월 19

일 화요일 저녁 6시 벌링턴 소재

뉴장수 갈비에서 개최한다. 

매사추세츠 한인회는 이날 모

임을 통해 한인회 후원 및 자문을

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문단

모임에 대한 문의는 김영기 전 한

인회장(617-877-6247)에게 할 수

있다. 

일시: 2019년 11월 19일 화요일

저녁 6시 

장소: 뉴장수갈비(벌링턴)

bostonkorean@hotmail.com

매사추세츠한인회 이사회는 3일 일요일 이사회를 갖고 대폭 신규 선출이사를 보충키로 했다. (좌측에서
부터) 이길신, 박찬모, 최현주, 윤철호, 한선우, 김병국, 이재민, 김우혁. 사진외 김동원, 장우석 회장이 참
여했다



TEL:781-398-1881

English Writing,  Biology,  History, Chemistry,  Math,  Physics

“항상 Tutoring이 가능합니다!!” 

맞춤식 교육

Rocky Hill School 과학 및 수학교사 Disciplinary Committee

MIT 생물학 학사학위 

Who’s Who Teachers of America-1992년 선출 

Tandy Award Finalist(수학 및 과학분야 우수교사 표창)

지난 10년간 SATⅠ및 SATⅡ 개인교습 

SATI 및 SATII준비 전문학원

10년 이상의 지도경력으로 우수한 학생을 배출하신 한상훈 선생님이 항상 지도하시고 계십니다. 

Mathematics • Verbal • Testing Skill

393 Totten Pond Rd #101, Waltham, MA 02451  

SATPlus SATPLUSTUTORING.COM

SAT Plus Fall Schedule 2019

9:00 AM - 11:00 AMPSAT/SAT l Prep (11th Grade)

TimeClass

1:30 PM -   3:00 PMSAT l MATH

11:30 AM -   1:00 PM
SAT l Read. Comp 

/ Writing

Saturdays Starting 9/7/19

4:00 PM -   6:00 PMSAT l Prep (12th G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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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올해 4월에 출범한 매사추세츠 서부

한인회(이하 매스서부한인회)가 그

린필드(Greenfield, MA) 타운 메

인스트리트에 사무실을 마련해 9월

에 문을 열었다. 

매스서부한인회 서천 회장에 따

르면 한인회는 6월에 그린필드지역

타운홀에 등록을 마쳤고, 7월 국세

청(IRS)에 등록했다. 그리고 8월에

는 재외동포재단에도 등록해 공인

된 한인단체가 됐다. 미 국세청에는

Korean Society of Western Mass

(Massachusetts)이란 영문 명칭으

로 등록했다. 

매스서부한인회는 출범 이래 매

월 임원 정기 모임 외에 임원들이 수

시로 만나 토론해 의견을 모은 결과

사무실을 설립하게 됐다고 밝혔다.

개축 공사를 거쳐 사무실로 변모한

매스서부한인회 사무실은 강한일

이사장과 김두성 본부장의 헌신적

인 노력으로 공사를 지난 9월에 마

무리할 수 있었다고 서회장은 밝혔

다. 

서 회장은 "이제 한인을 위한 공

간이 마련되었으니 한인이면 누구

나 이용하실 수 있다. 항시 열려 있

어 한인 모두가 함께 사용할 수 있도

록 했다”고 말했다. 

임원들은 “큰 도회지에 비해 이

곳은 상대적으로 외지다는 느낌”

이라며 비판적 의견을 제시했지만

“이번 사무실이 생김으로 하여 한

인들이 더없이 큰 자부심을 느낄 것

”이라며 기뻐했다.

한편, 매스서부한인회는 9월부터

서부지역 한인들 모두의 이름과 연

락처를 하나로 묶는 데이터베이스

마련 작업에 들어갔다. 한인회 측은

“이곳 한인들이 누가 얼마나 사는

지 여태 통계조차 없던 터라 알음알

음으로 한분 한분 연락처를 모으고

있으며 각 교회 목사들에게 도움을

요청해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거주민들의 통계를 정리한

후 서부 이민사도 책으로 엮을 계획

이다. 

서천 회장은 "우리가 토대를 만

들고 차기 회장과 임원들이 노력을

보태다 보면 후일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이 토대 위에서 넓어지고 깊어

져 한인들이 자부심으로 뭉칠 것"이

라 말했다. 

매스서부한인회 사무실

978) 413-9575 

154 Main St, Greenfield MA

01301

bostonkorean@hotmail.com

매스서부한인회 그린필드에 사무실 마련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오는 11월 16일 토요일 보스톤

산악회가 뉴햄프셔 소재 라파예

트 마운틴(Mt. Lafayette)으로

정기산행을 떠난다. 

이번 산행은 A와 B, C조로 나

뉜다. A조는 정상왕복 코스(5260

피트)로 8마일의 트레일을 타고

B,C조는 8부능선(4200피트)까지

5.8마일 가량을 오른다. 산행시간

은 각각 6시간이며 난이도는 5척

도로 4.5정도다. 

준비물은 배낭, 등산화, 모자,

방풍의류, 식수, 점심, 스틱

(Trekking Poles), 장갑, 게이터

스(Gaiters, Spats) 등이며, 겨울

산행인 만큼 아이젠(마이크로 스

파이크 또는 크램폰)은 필수다.

회비는 $20이다. 

집결지는 뉴햄프셔 93번도로

출구 2번 Park&Ride에 7시까지

집결해야 한다. 산행 신청은 11월

14일 목요일 오후 6시에 마감한

다. 신청 후 개인 사정으로 참석

하지 못할 경우 반드시 불참 여부

를 알려야 한다. 

신 청  및  기 타  문 의 는

617.780.9588(들꽃향기)로 할 수

있다. 

bostonkorean@hotmail.com

보스톤 산악회 겨울 정기산행 

관할 관청, 국세청 및 재외동포재단 등록 완료
매사추세츠 서부지역 한인들 데이터베이스 작업도 

매사추세츠 서부 한인회가 그린필드(Greenfield, MA) 타운 메인스트리트에 사무실을 마련해 9월에 문을
열었다



한국인 

진료 상담 가능 

응급치료 가능 

나쁜 치아를 만났다면 

좋은 의사를 만나야 합니다. 

진료과목 

주요 보험 

일반치과 

신경치료 

잇몸질환치료 

보철전문

보톡스&필러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etc…

Tel  617.871.1482

Fax 617.871.1483

617.871.1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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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 시의회 유색인종이 다수 점했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한때 백인 남성이 상징이

었던 보스톤 시의회가 다수의 유색

인종 후보들로 구성이 바뀌었다. 11

월 5일 총선결과 총 13명의 시의원(

광역구 4석, 지역구 9석)중 4석에

새로운 인물들이 시의원으로 등장

했다. 유색인종의 시의원이 7명을

차지했고 여성의원은 8명으로 늘

었다. 이젠 유색인종과 여성의 시

의회라 칭하게 됐다. 

가장 주목을 받았던 미셸우(34)

시의원은 비공식 집계 41,616표

(20.71%)를 득표해 1위로 광역구

시의원 4선에 성공했다. 현재 보스

톤 시장 차기 후보로 거론되는 미

셸우 의원은 뛰어난 활약에도 불구

하고 지난 2017년 24%의 득표에 비

해서는 약간 저조한 득표율을 보였

다. 

광역구 시의원으로 아니사 에사

비-조지(16.95%)와 마이클 플래허

티(16/54%)가 뒤를 이었다. 마지막

4위 자리를 두고는 2명의 남미계 후

보 줄리아 메이자와 알레한드로

St. 기옌이 단 10표차로 경합을 벌

이고 있다. 메이자 후보는 22,464표

를 획득했고 기옌 후보는 22.454표

를 획득했다. 

기옌 후보는 5일 늦은 저녁 당초

자신의 폐배를 수용했지만 자정을

넘기면서 표가 10표차이로 좁혀 들

자 시 전역의 재개표를 요청했다.

일단 2명중 누구의 손이 올라가든

6년만에 첫 남미계 시의원이 탄생

하게 된다. 이 두 후보의 치열한 경

쟁은 미셸우의 지지율 하락에도 상

당한 영향을 끼쳤다. 

신규 시의원들이 선서를 하고 임

기를 시작하는 내년 1월부터는 그

동안 백인 남성들이 주류를 이뤘던

시의회가 유색인종 주류 시의회로

변모한다. 보스톤시는 이미 흑인,

남미계, 아시안 등의 유색인종이

다수를 점하고 있어 다수 유권자들

의 목소리가 시 운영에 반영이 될

전망이다. 

특히 올해 보스톤 시 선거는 진

보(progressivism)의 기치가 높았

다. 진보의 기수로 꼽히는 미셸우

의원과 메이자 등 진보적 성향이

시의원들이 다수 당선됐다. 보스톤

시의 주택, 대중교통, 그리고 환경

의 문제의 변화를 주장하고 있으며

유권자들도 이들을 지지하고 있다 

미셸우 시의원은 보스톤글로브

와의 인터뷰에서 “진보의 기치를

내세우는 새로운 구성의 시의원들

과 일을 하게 된 것은 정말 즐겁고

고무적”이라며 “임무를 완수하

기 위해 협력하고 진보적 활동을

지속하는 것은 이제 전적으로 우리

에게 달려있다”고 말했다. 

한편, 올스턴 및 브라이튼이 속

해 있는 9 지역구에서는 아일랜드

계의 지역 활동가 리즈 브리든(60)

이 당선됐다. 당초 예선에서는 크

레이그 캐시맨이 우세를 점했으며

지역 정치계는 캐시맨을 지지 했으

나 풀뿌리 진보적 선거운동을 벌인

브리든의 승리로 돌아갔다. 

매타팬, 하이드파크, 로슬린데일

이 포함된 5 지역구에서는 리카도

아로요(32)가 당선됐다. 아로요는

아버지와 형도 과거 시의원이었던

라틴계 정치집안 출신이다. . 

벡베이, 미션힐

소수계 13명 중 7명, 여성 13명 중 8명 
시장후보 거론 미셸우 21%로 1위 득표 

▶▶5면으로 계속

미쉘우보스톤광역구시의원이11월5일보스톤전역에서실시된선거에서최고득표로4선에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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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 수입이 자신과의 공동의 수입

으로 간주했다고 물러섰다. 2007년

결혼시 부부 수입은 공동으로 사용

할 수 있는 서약서도 썼다는 것이다

. 

연방법은 부부 사이에도 최대 개

인 기부한도를 벗어나 선거자금을

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부부가 공

동계좌를 갖고 있을 경우 이 계좌의

밸런스 절반에 한해 선거 출마 후보

는 선거자금으로 쓸 수 있도록 했다

. 

트래핸은 부부공동계좌의 보고

를 11월 선거 당시까지 미뤘으며 보

스톤글로브가 막판 TV 광고전에

사용했던 선거자금 출처를 물을 때

까지 밝히지 않았었다. 

중립적인 선거법률센터의 수석

디렉터 아다브 노티(Adav Noti) 씨

는 로리 트래핸 의원의 “선거 자금

법 위반의 완전한 인정”이라고 지

적했다. 노티 디렉터는 지난 3월 연

방 선관위의 정식 조사를 요청했었

다. 

노티 디렉터는 “그 돈(대출금)

은 트래핸의 돈이 아니다. 이 돈은

급한 선거자금 사용의도를 갖고 트

래핸의 공동계좌로 입금됐다. 그리

고 트래핸은 연방선거관리위에 돈

의 출처에 대해 거짓 보고했다”고

지적했다. 노티 디렉터는 “그것은

선거자금법의 애매한 부분(gray

area)이 아니다-이는 큰 규모의 매

우 불법적인 선거자금 기부”라고

꼬집었다. 

댄고 행정관은 보스톤글로브와

인터뷰에서 “이는 선출직을 뽑는

제 3지역구 유권자들이 마땅히 누려

야 할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아니

란 점에서 극히 실망스럽다”고 밝

혔다. 

2018년 민주당의 텃밭인 제 3지역

구 민주당 예비선거에는 10명의 후

보가 출마해 경합을 벌였다. 댄고

후보는 막판까지 여론조사 1위, 선

거자금 모금 1위를 달리며 선거 승

리를 예상했었다. 그러나 여론조사

에서 4위로 뒤쳐져 있던 트래핸은

막판 2주동안 막대한 선거자금을 들

여 틀면 나오는 TV 광고캠페인을

벌였으며 역전승으로 당선됐었다. 

editor@bostonkorea.com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보스톤 시의회 광역구 의원 선거에

서 미셸 우 시의원은 보스톤 내 거의

모든 지역에서 1위표를 득표하는 전

체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

러났다. 

미공영라디오 보스톤(WBUR)

에 따르면 우 시의원은 보스톤시의

255 투표구, 즉 이스트보스톤, 하이

드파크, 올스톤에 이르기까지 대부

분에서 최고득표율을 보였다. 2위

득표자 아니사 에사비-조지의 경우

비교적 1위 득표구가 적었다. 

사우스 보스톤이 정치적 기반인

마이클 플레허티는 백인 유권자 층

이 비교적 많은 사우스 보스톤과 찰

스타운 웨스트 락스베리, 하이드파

크, 도체스터 그리고 이스트 보스톤

일부지역에서 1위를 차지했다. 

2020년 보스톤 시장 선거에서 가

장 강력한 도전자로 평가 받고 있는

미셸 우의 고른 득표 능력은 현임 마

티 월시 시장에게는 큰 위협이 될 것

으로 보인다. 

마티 월시는 이에 따라 유색인종

유권자들의 진보적인 요구에 맞춰

좀더 진보적인 정책을 추진하며 표

심을 다잡는 정책을 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월시 시장은 보스톤 유권

자들의 강력한 지지를 받아 왔지만

최근 시장 측근들의 비리가 잇따라

밝혀지면서 주춤거리고 있다. 

bostonkorean@hotmail.com

미셸 보스톤 대부분의 지역에서 1위 

등이 포함된 8지역구에서는 켄지

복 후보가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

됐다. 어포더블하우징 전문가인

켄지복 시의원은 진보적인 성향

으로 향후 정치적으로 성장가능

성이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버드 및 영국 케임브리지대를

졸업했으며 오바마 캠프에서도

일했었다. 

이외에서 보스톤 시의회 안드

레아 켐벨 의장과 킴 제니 후보가

시의원에 합류했다. 

올해 보스톤 광역구 시의원 후

보에는 총 15명의 후보가 출마했

을 정도로 경쟁이 치열했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정치 분석가들

은 어나야 프레슬리 효과라고 분

석했다. 이들은 시의원으로 일하

다 연방 하원의원에 당선된 프레

슬리의 영향으로 광역구 시의원

직을 향후 정치적 성장의 디딤돌

로 여기고 있다는 것이다. 

11월 5일은 하루종일 비가 내

렸다. 투표 참여율은16.5%였으

며 지나 9월 예비선거 참여율

11%보다는 향상됐다. 지난 2015

년 13%투표율 보다 조금 높았다.

hsb@bostonkorea.com

▶▶1면에 이어서

▶▶4면에 이어서

연방하원직 '도둑맞은'댄고, 내년 재도전

2018년 연방하원 예비선거에서 145표차로 승부가 갈리면서 재개표를 하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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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 Forbes Rd., suite 206, Braintree, MA. 02184 

정 진 수

CPA / M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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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보스톤한인체육회
박종권 신임 회장 취임 

재외국민 교육지원 확대 법안 국회 통과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재미보스톤한인체육회(이하

보스톤체육회)에 신임 회장이 취

임했다. 현직 태권도 사범인 박종

권 회장은 11월 2일 스토톤

(Stoughton)에 위치한 수수스시

뷔페 식당에서 열린 이취임식에

서 임기를 마친 이학재 회장의 뒤

를 이어 신임 회장직을 물려받았

다. 

박회장은 이 자리에서 수석 부

회장에 강창남, 부회장에 홍순우

, 사무총장에 이재억, 총무에 오

은희, 홍보부장에 강민석 그리고

그외 여러 이사들과 고문들을 임

명해 체육회 임원진을 구성했다. 

박종권 회장은 “2년에 한번씩

돌아오는 미주 한인체육대회가

내 후년에 뉴욕에서 열리는 만큼

보스톤 지역의 모든 체육인들 통

해 체전 준비에 집중 할 것”이라

고 밝혔다. 또한 미주 한인체전뿐

만 아니라 한인 체육에 활성화를

불어 넣기 위해서 힘쓸 것을 다짐

했다. 

박종권 회장은 “보스톤뿐만

아니라 뉴잉글랜드 지역의 모든

체육인들이 함께 하는 체육회가

됐으면 하고, 한인들의 관심과 동

참을 바란다. 지금 시점에 흩어져

서 운영이 되어 있는 한인 체육

리그 회장들의 연락을 바란다”

고 했다. 보스톤체육회 연락처는

(201)-658-2927이다. 

이학재 직전 회장은 “이전과

는 달리 운영진이 확고 하게 정해

지고 운영진 모두가 한인 체육의

발전에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하

는 자리였던 만큼 이번 보스톤 체

육회는 기대가 많이 된다.”고 기

대감을 내비쳤다. 

bostonkorean@hotmail.com

고 지적하고 “저소득층 수업료 면

제의 경우 민감한 개인 정보를 한국

학교에서 요구하기에는 적절치 않

다”고 지적했다. 달리 이야기하면

과거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는 얘

기다. 

재외한인들은 한국학교를 비롯

해 한글학교, 한국교육원 등의 재외

교육기관에서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 정체성을 배우고 있다. 정부

와 국회도 2007년「재외국민의 교

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

여 재외국민 교육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 법률에 따르면 현재 보스톤 인

근의 한국학교들은 ‘한글학교’

에 해당하는 재외교육기관으로 지

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

으나, 교육여건 개선과 교원의 안정

적인 확보 등을 위한 재정지원은 상

당히 부족해 교육환경이 매우 열악

한 실정이다.

재외 한인사회는 정부와 국회에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지원

확대에 대한 관심과 제도개선을 오

랫동안 호소한 결과 점차적으로 개

선되고 있지만 실제적 큰 도움은 되

지 않고 있다. 

남일 교장은 “많이 달라진 것은

없지만 매년 재외동포 2세들의 교

육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재외동포

재단 및 교육부 담당자들의 노력과

함께 한인 입양아 및 입양 성인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대책 마련을 위해

재외동포재단에서 연구와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고무

적”이라고 밝혔다. 

크게 달라지지 않은 재외국민 교

육지원확대법안도 18, 19대 국회에

서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으며 20

대 국회 막바지에서야 통과됐다. 한

인사회의 적극적인 재외선거 투표

만이 국회를 움직일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editor@bostonkorea.com

재외국민 교육지원확대법안이 통과됐다. 그러나 교육여건 개선과 교원확보 등에 대한 지원은 부족해 열악한 환경은 바뀌지 않고 있다. 사진은 뉴잉글랜드 한국
학교 금도끼반 학부모 공개수업 장면 

현재 재외 한국학교 지원내용과 달라진 것 없어 
개선 위해선 재외국민들의 적극적인 본국 선거 참여 절실 
▶▶1면에 이어서

재미보스톤한인체육회 신임회장으로 취임한 박종권 사범(사진 앞줄 왼쪽에서 2번째)과 임원진들.
사진 뒤쪽 좌측부터 시계방향으로 황제우 사범, 강창남 수석부회장, 이재억 사무총장, 오은희 총무,
홍순우 사무총장, 이학재 전회장, 오진욱 보스톤태권도협회 회장, 무명씨, 박종권회장, 홍경만 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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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소외된 한국혼혈인 아픔 "이제야 밝힙니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기자= 한

국전쟁 이후 생긴 한국혼혈인들, 오랜 시간

이 지났지만 그들의 상처는 여전했다. 2일

서머타임 종료를 하루 앞둔 토요일 그들의

이야기를 담은 수필집, <한국 혼혈: 우리들

의 이야기>를 낭독하는 일부 작가들은 꾹

꾹 눌렀던 눈물을 감추질 못했다. 

매사추세츠주 월댐 소재 브랜다이스 대

학 스카이라인 레지던스홀에서 개최된

<Mixed Korean: Our Stories>수필집 저자

낭독회에 39명의 저자 중 9명의 저자가 참

여해 자신들의 사연을 이야기하고 수필의

일부분을 낭독했다. 

한국사람 같지 않고, 흑인 같지도 않고,

백인 같지도 않고, 또 다른 어느 인종 같지

도 않아서 늘 공동체에서 소외되어왔던 경

험을 가진 그들이다. 입양이란 친가족들로

부터 소외이며, 혼혈이란 모든 인종으로부

터의 소외다. 그들이 선택한 게 아니라 주

어진 것이다. 그들의 삶은 다양한 형태로

자라났다. 

알렉산더 지, 마이클 크롤리, 헤인즈 인

수 휀클, 조엘 피터슨 그리고 빅토리아 남

궁 같은 수상 경력이 있는 작가들을 비롯 새

내기 작가들까지 자신들의 기억을 이 산문

집에 담았다. 

“누구든지 그룹에서 소외 당하거나, 소

속되기를 갈망한다면 이 이야기에 공감하

게 될 것”이라며 “이 수필집은 용기와 힘

과 끈기의 모든 혼혈인들의 증거가 된다”

고 책의 수석편집인 크리스틴 김씨는 적었

다. 

이날 참가자들의 참았던 눈물샘을 터지

게 한 것은 디앤 보웨이 리엄씨의 “낯선 친

척들” 시사회였다. 이날 특별 손님이며 필

름 수상자인 보쉐이 리엄씨는 “일인칭 복

수(First person Plural)”로 잘 알려진 다

큐멘터리 작가다. 

한인 입양인들, 혼혈인들 이들의 이야기

는 모두가 다르지만 자신들을 외국으로 떠

나 보냈던 친부모를 찾으러 한국을 방문한

이들이 겪는 날 것의 감정들과 상처가 가슴

을 헤집었다. 모두가 눈시울을 훔치기에 바

빴다. 보스톤한미예술협회 김병국회장의

부인 김유경 씨는 “다른 행사도 가야 하는

데, 울어 눈이 부었다”고. 

이날 행사에는 100여명이 넘는 관중들이

참가했으며 고성민 영사와 국제선 회원들

도 함께 자리했다. 보스톤한인입양협회,

DNA로 가족의 재결합을 추진하는

325Karma, 그리고 브랜다이스 아시안연구

소의 공동후원과 한국입양기관의 협찬으

로 이날 행사가 마련됐다. 

책의 판매로 모은 수익금은 비영리단체

인 325Karma에 후원돼 한국혼혈인들이

DNA를 통해 가족을 찾는 일에 쓰이게 된

다 . 이  책 은  325Karma웹 사 이 트

(www.325kamra.org/buy)에서 구입 가능

하다. 한국인 후손이면 누구든지 무료로

DNA테스트를 통해 가족을 찾을 수 있다.

테 스 트 를  원 하 는  경 우

325kamra@gmail.com에 무료 키트를 요청

하면 메일로 받을 수 있다. 

editor@bostonkorea.com

참석자 모두가 눈시울 붉힌 시사회와 낭독회 

(좌로부터)  표지 디자이너 스테파니 블랜던, 저자 젠킴, 저자 미키 우 플리펜, 영화감독 디앤 보웨이 리엄

저자중의 한명인 폴 리 캐넌이 자신의 수필을 낭독하고 있다

9월 출간된 <한국혼혈: 우리들의 이갸기> 낭독 행사에 참여한 저자들과 편집자들, 그리고 <낯선 친척들> 영화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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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스트리가 있는 겨울 농장 가이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선경

기자 = 한겨울에도 시들지 않는 싱

그러운 전나무 농장은 곧 다가올

크리스마스 시즌 준비가 한창이다

. 대부분의 농장에서 추수감사절

전후부터 나무를 판매하며 추운 날

씨를 대비해 따뜻한 코코아와 화덕

을 마련한다. 일부 농장의 경우 시

즌당 판매하는 나무 수가 정해져

있으니 방문 전 미리 전화해서 가

능 여부를 알아보는 것이 좋다. 나

무를 켜는데 필요한 두툼한 장갑과

추운 날씨를 막아줄 두꺼운 옷차림

은 필수. 직접 나무를 자르는 것이

걱정된다면 농장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미리 잘라놓은 나무를

구매할 수 있다. 대부분의 농장에

서 포장 및 차에 싣는 서비스 또한

제공한다. 나무는 가급적이면 땅에

가깝게 자르는 것이 좋다. 집에 도

착하자마자 나무 밑동을 따뜻한 물

에 담가야하며 장식 후에도 나무

밑동에 물을 줘야 한다. 더 많은 크

리스마스트리 농장에 대한 정보는

매사추세츠 크리스마스 트리 어소

시 에 션 (www.christmas-

trees.org)에서 확인 할 수 있다.

Smolak Farms

다양한 모양과 크기의 프레이저

와 더글러스 전나무를 직접 고를

수 있는 농장이다. 산타의 워크숍

을 비롯하여 쿠키 데코레이팅, 미

세스 클라우스와 함께하는 아침 식

사 등 11월 말과 12월에 다양한 크

리스마스 이벤트가 진행된다. 

Smolak Farms, North An-

dover, MA, 978-682-6332,

www.smolakfarms.com

Greenwood Tree Farm

프레이저와 발삼나무를 직접 자

르거나 미리 잘라놓은 나무를 고를

수 있다. 크리스마스 상점에서는

독특한 선물을 판매한다. 추수감사

절 이후 11월 28일부터 한 달간 운

영된다. 

Greenwood Tree Farm, Biller-

ica, MA, 978-667-5380, green-

woodtreefarm.wordpress.com

Crane Neck Tree Farm

프레이저, 발삼, 더글러스, 블루

스프루스 등 다양한 전나무가 있는

농장이다. 추수감사절 전인 11월 23

일과 24일부터 나무를 판매한다.

장소에 따라 고를 수 있는 나무종

과 판매날짜가 달라지므로 홈페이

지를 통해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

다. 

Crane Neck Tree Farm, West

Newbury, MA, 978-363-1272 ,

www.cranenecktree.com

Turkey Hill Farm

시즌 초기에 농장을 방문하여 원

하는 나무를 골라 태그로 표시한

다음 원할 때 가져가는 것이 가능

한 곳으로 블루 스프루스, 프레이

저, 더글러스 전나무가 있다. 커팅,

포장, 드릴이 가격에 포함된다. 추

수감사절 전주부터 나무를 골라 태

깅할 수 있다. 

380 Middle Rd, Haverhill, Ma,

978-372-9474, www.turkeyhill-

farm.com

Tree-Berry Farm

나무를 직접 고르고 싶지만 자르

는 것이 걱정된다면 트리 베리 농

장에 가서 직원에게 부탁하자. 발

삼과 프레이저, 케이넌, 화이트 스

프루스, 블루 스프루스 등 다양한

나무를 재배한다. 11월 30일부터 12

월 15일까지 삼 주간의 주말 동안

운영된다.

Tree-Berry Farm, Scituate,

MA, 781-545-7750, www.treeber-

ryfarm.com

Indian Rock Farm

발삼, 프레이저, 콘콜라 전나무

가 있는 농장으로 고른 나무를 자

르고 손질하고 포장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크리스마스트리 뿐만 아

니라 화환과 미슬토 장식 등을 판

매한다. 

120 Granite Street, Foxborough,

MA, 508-543-7081, www.indian-

rockfarm.com

Deerfield Tree Farm

다양한 종류의 전나무뿐만 아니

라 산타와의 사진을 제공하는 농장

이다. 전문 사진사가 전나무 농장

을 배경으로 산타와 함께 가족 사

진첩을 만들어준다. 화덕과 커피,

코코아가 있어 추운 날씨에 몸을

녹이기에 좋다.

25 Birch Street, Millis MA, 617-

803-0493, www.deerfieldtree-

farm.com

Pakeen Farm - Canton

발삼, 프레이저, 콘콜라, 블루 스

프루스, 화이트 스프루스, 노르웨

이 스프루스 등 다양한 전나무를

기르는 농장이다. 올해는 발삼과

프레이저 전나무를 판매한다. 따뜻

한 코코아를 마시며 나무를 직접

고르거나 미리 잘라둔 나무를 살

수 있다. 화환을 비롯한 각종 크리

스마스 장식 또한 판매한다.

109 Elm Street, Canton, MA,

7 8 1 - 8 2 8 - 0 1 1 1 ,

www.pakeenfarm.com

Vandervalk Tree Farm

발삼과 프레이저 전나무를 판매

하는 곳으로 직접 고르거나 잘라놓

은 나무를 살 수 있다. 나무 포장 및

차에 싣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애

플 사이다와 시나몬 그레이엄이 무

료로 제공된다. 트리를 고른 후 크

리스마스 헛간에서 크리스마스 선

물 및 장식품을 둘 ▶▶9면으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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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보자.

25 Lovell St. Mendon, MA,

508-478-8733, www.vander-

valkfarm.com

Sleigh Bell Christmas Tree

Farm —Sutton

20년간 크리스마스 나무를 판

매해온 농장으로 다양한 나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한껏 즐기기에 좋은

곳이다. 추운 날씨를 피해 화덕

에서 몸을 녹이고 코코아를 마

신 후 기프트 헛간에서 독특한

크리스마스 기념품들을 구경해

보자. 헛간 내부에서 운행하는

산타 익스프레스 또한 크리스마

스 분위기를 더해준다. 12월 7일

과 8일에는 농장을 방문할 예정

인 산타와의 기념사진도 찍을

수 있다. 

130 Whitins Rd, Sutton, MA,

508-234-6953, www.sleighbell-

treefarm.com

Cranston's Christmas Tree

Farm 

발삼, 콘콜라, 프레이저 전나

무를 판매하는 농장으로 11월 23

일부터 문을 연다. 본격적인 판

매는 11월 29일부터 12월 22일까

지 진행된다. 나무를 고른 후에

는 농장 가판대에서 메이플 시

럽과 꿀, 오나먼트를 크리스마

스 선물로 구매할 수 있다.

372 Baptist Corner Road

Ashfield, MA, 413-628-0090,

www.cranstonschristmastree-

farm.com

 sun@bostonkorea.com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기

자 = 지난 48년 동안 계속 이어지는

전통으로 노바스코샤는 보스톤에

45푸트 화이트 스프루스 크리스마

스트리를 보낸다. 이는 1917년 핼리

팩스 대폭발사고 당시 보스톤이 아

낌없이 보냈던 구호의 손길에 대한

감사의 선물이다. 

이 크리스마스는 노바스코샤의

보스톤과의 우정의 상징이라고 노

바스코샤 문화유산부 레오 갤빈 장

관은 밝혔다. 

이번에 보스톤에 기부되는 나무

는 60년 생으로 캐나다 노바스코샤

픽토 카운티 블랙포인트에 거주하

는 데스몬드 웨이더와 코니아 샌더

스 커플이 기증한 것이다. 이 나무

는 11월 13일에 잘린 다음 684마일을

운반해서 보스톤 커먼에 도착하게

된다. 

나무가 절단된 후 이 나무는 핼리

팩스시로 보내지며 11월 15, 16일에

발송축하식을 갖는다. 보스톤커먼

에 나무가 도착하면 12월 5일 6시에

점등식이 개최되며 7시에는 기념식

이 열린다. 

102년전 1917년 12월 6일 노바스

코샤의 주도 핼리팩스 항구에서는

두척의 선박이 충돌해 대폭발사고

가 발생했으며 2천여명이 사망하고

수백명이 부상당했거나 집을 잃게

됐다. 보스톤에서는 즉각 의료팀과

구호물자를 보내 핼리팩스 사고 수

습에 나섰다. 보스톤의 지원에 감사

하기 위해 핼리팩스는 지난 48년간

크리스마스트리를 보스톤으로 보

내 보스톤 커먼에 세워지게 해왔다. 

노바스코샤와 보스톤의 우정은

특별하게 이어져 오고 있으며 해마

다 수많은 보스톤 관광객들이 노바

스코샤를 찾는다. 심지어 이 같은

동질감 때문에 노바스코샤에는 레

드삭스 팬들이 형성되어 있기도 하

며 노바스코샤 레드삭스 팬들을 the

Bluenose BoSox Brotherhood라고

부른다. 

hsb@bostonkorea.com

노바스코샤 크리스마스트리 보스톤에 또 기부 
▶▶8면에 이어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보스톤 한인야구협회(이하 보스톤

야구협회)에 새로운 회장단이 취임

을 했다. 보스톤야구협회는 신임회

장으로 이학재 전 체육회장을 선출

했다. 지금까지는 정민수 씨가 회장

직을 맡아 왔다. 

10년 넘게 활동해 온 한인야구협

회는 뉴잉글랜드 지역에 사는 한인

야구 애호가들이 모두 참여한 한인

사회인 야구 리그이다. 현재 4팀으

로 운영이 되고 있는 보스톤 한인 야

구 리그는 4월에 시작, 10월에 시즌

을 마감한다. 시즌에는 매주 토요일

에 오전과 오후로 나뉘어 게임이 있

다. 

현재 50명이 넘는 리그 회원들은

대학과 대학원생, 직장인과 사업인

들로 이뤄져 있다.  과거 야구선수

출신에서 비 선수출신까지 다양한

회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야구

에 관심 있는 한인들이면 누구나 참

여 가능하다. 야구뿐만 아니라 친목

및 인맥 쌓기에도 좋은 모임으로 알

려져 있다.  

운영진에는 이학재 회장을 밑으

로 이경민 수석 부회장, 이우주 부

회장, 노승혁 사무총장, 구준모 총

무로 이뤄져 있다. 이밖에 각 팀에

단장과 부단장도 이번에 새로 임명

되었다.  신인 이학재 회장은 “이

번 신임 회장 취임과 함께 한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리그를 만들겠다”

며 “보스톤을 비롯한 뉴잉글랜드

지역에 야구를 하고 싶으신 모든 분

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

혔다. 

2020년 시즌을 준비 중인 이번 회

장단은 새로운 회원들을 받기 위해

이번 2020년 1월 25일에 첫 트라이아

웃(Try Out)을 가질 예정이며, 3월

7일에 두번째 트라이아웃(Try Out)

을 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는 추후 고지할 계획이다. 

보스톤 야구협회 웹싸이트는

WWW.bostonkbl.info, Facebook:

Boston Korean Baseball League.

문의는 이학재 회장: 617-852-0400,

사무총장 노승혁: 646-468-0878에

게 할 수 있다. 

보스톤 한인야구협회 이학재 회장 취임 

올스톤 한마루식당에서 열린 이취임식에서 야구협회장 회장으로 이학재 사범이 취임했다. 사진 좌측부터
이학재 신임회장, 한규만 단장, 채스터리, 정민수 전회장, 구준모 총무, 이우주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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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

자  = 찰리 베이커 매사추세츠 주지

사가 주 비상 사태 선포와 함께 모든

전자 담배 제품의 판매를 금지했지

만, 이를 어기고 전자 담배를 판매한

업체가 적발되었다. 이스트 브리지

워터에 소재한 전자 담배 판매점에

대해 보건부는 영업 정지 명령을 내

렸다.

이스트브리지워터 경찰에 따르

면 라이프스타일 베이프에 지난 5일

명령장이 전달되었다. 이 가게는 타

운 정부로부터 벌금이나 다른 형태

의 추가 징계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

라이프스타일 베이프에 영업 정

지 명령이 내려진 것은 지역 주민들

이 신고를 했기 때문이다. 가게 주

변 주민들은 전자 담배가 판매 금지

된 뒤에도 이 가게가 계속해서 전자

담배 제품을 팔고 있다고 신고를 했

으며, 주민 신고 중에는 미성년자에

게 전자 담배가 판매되고 있다는 내

용도 있었다.  

주민 신고 접수 이후 경찰들은 가

게 주변에 잠복해 있었으며, 가게에

서 걸어 나오는 남성을 목격했다.

이 남성은 무엇인가를 주머니 속에

넣으면서 가게에서 나왔다.

가게에서 나온 남성은 차를 타고

떠났으나 20분 뒤에 스탑 사인을 지

키지 않아 다른 경찰에 의해 차량이

세워졌다. 라이프스타일 베이프에

잠복해 있던 형사는 이 남성과 대화

를 한 후에 라이프스타일 베이프에

서 구입한 제품을 증거로 압수했다.

베이커 주지사는 지난 9월 24일

전자 담배 판매를 전면적으로 중지

했으며, 이 판매 금지 조치는 내년까

지 1월까지 4개월 동안 적용된다. 전

자 담배 업계가 반발하여 베이커 주

지사의 조치는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결국 베이커 주

지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다만 법원

은 예외적으로 의료용 마리화나를

위한 전자 담배 제품의 판매는 허용

되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jsi@bostonkorea.com

전자 담배 판매 금지 어긴 업체 적발

주민 신고로 경찰 잠복 수사
영업 정지 외 추가 처벌 가능

이스트 브리지워터에 소재한 전자 담배 판매점에 대해 보건부는 영업 정지 명령을 내렸다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정성

일 기자 = 최근 발표된 보고서

에서 매사추세츠 주가 미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주로 선정되었다

. 매사추세츠 주가 미국 내 최고

의 주로 꼽힌 가장 주된 이유는

소득 수준이 높고 고등 교육을

받은 인구의 비율이 높기 때문이

었다.

지난 4일, 24/7 월스트리트

(247wallst.com)는 미국 내에서

어떤 주가 살기에 좋은지에 대한

순위를 발표했다. 이 순위는 지

난 10년 동안의 인구 변화, 실업

률, 저소득 층의 비율, 태어날 당

시의 기대 수명 등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매사추세츠 주에서는 25세 이

상의 성인 중 대학 졸업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이 44.5%로 미

국 내에서 가장 높았다. 평균 가

구 소득도 미국 평균인 62,000달

러보다 훨씬 높은 80,000달러였

으며, 기대 수명은 80.4세로 미국

평균보다 1년 이상 높다.  

매사추세츠 주의 뒤를 이어 콜

라라도, 뉴저지, 하와이, 코네티

컷이 미국 내에서 가장 살기 좋

은 5개 주로 꼽혔다.

jsi@bostonkorea.com

MA주 미국서 가장 살기 좋은 주 선정 

최근 발표된 보고서에서 매사추세츠 주가 미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주로 선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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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소프트뱅크그룹의 3분기 실적이

위워크와 우버 등에 대한 투자 손

실이 크게 늘면서 14년 만에 적자

로 돌아섰다. 상반기 순익은 반토

막이 났다. 창사 이래 최악의 수

준이다. 

소프트뱅크를 이끄는 손정의

회장은 이날 실적 발표 후 기자회

견에서 "너덜너덜해졌다"는 표현

을 쓰며 "태풍, 폭풍우의 상황이

다. 이 만큼 적자를 낸 것은 창사

이래 처음"이라며 깊은 우려감을

드러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로이터통

신에 따르면 소프트뱅크는 이날

실적을 공개하고 2019년 상반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50% 줄

어든 4215억엔을 기록했다고 밝

혔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4조

6517억엔, 영업 손실은 155억엔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엔 1조 4207

억엔 흑자를 냈었다. 

3분기(7~9월)에만 7001억엔 적

자(작년 동기 5264억엔 흑자)를

냈다. 이는 로이터가 집계한 시장

예상치(480억엔)를 15배나 웃도

는 것이다. 

특히 주력인 비전펀드 사업에

서 고액의 손실(5726억엔)이 발

생했다. 위워크가 방만한 경영으

로 기업공개(IPO)도 못해 지난

달 100억달러 이상을 투입한 데

다, 우버·슬랙·디디추싱 등 투

자사들이 고전한 것이 영향을 미

쳤다. 2771억엔의 이익을 낸 중국

알리바바도 비전펀드의 손실분

을 상쇄하지 못했다. 

비전펀드는 9월 말 기준 88개

스타트업에 약 707억달러를 투자

하고 있다. 하지만 투자 대비 성

과는 좋지 못하다.

118억달러를 투자, 가장 많은

자금이 투입된 디디추싱의 경우

계속되는 적자에 올 여름 20억달

러 규모의 신규 자금 조달에 나섰

으며 27억달러가 투자된 쿠팡의

경우 지난해 영업 손실이 매출보

다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우버의

주가는 이번 주 상장 이후 최저치

를 기록했다. 

이에 대해 로이터통신은 "소프

트뱅크의 분기 실적이 14년 만에

적자 전환했다. 이는 손정의 회장

의 스타트업 투자 고위험 전략에

의문을 던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프트뱅크, '14년 만에' 적자 전환
상반기 순익 반토막…"스타트업 투자 전략 의문"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

자 = 매사추세츠 주에서 전자 담배

와 관련된 폐질환으로 3번째 사망자

가 발생했다. 매사추세츠 보건부는

이 같은 사실을 지난 6일 발표했다.

전자 담배 관련 3번째 사망자는

우스터 카운티에 거주하는 50대 남

성으로만 알려져 있다. 이 환자는

전자 담배를 사용할 때 니코닌과

THC가 함유된 액상을 함께 사용했

다고 보건부는 밝혔다. THC는 마

리화나에서 추출되는 성분으로 기

분을 들뜨게 하고 환각 작용을 일으

킬 수 있는 성분이다.

이미 매사추세츠 주에서는 지난 9

월 이후 전자 담배와 관련된 폐질환

환자가 200명 이상 보고되었다. 3번

째로 사망한 환자 역시 이미 전자 담

배와 관련된 폐질환으로 주 보건부

에 보고된 환자였다. 매사추세츠 주

보건부는 9월부터 특별한 원인을 알

수 없는 폐질환 환자나 전자 담배를

사용한 이력이 있는 환자를 발견하

는 병원은 반드시 보건부에 보고하

도록 하고 있다.

9월부터 현재까지 매사추세츠 주

보건부에 접수된 전자 담배로 인한

폐질환 의심 환자는 모두 220명이다

. 이 중에서 127건에 대해 주 보건부

는 심층 조사를 진행했으며, 95건의

조사가 끝난 상태다. 주 보건부는

이 중에서 68건의 환자에 대해 연방

질병통제센터에 케이스를 보고했

다.

지난 달에 매사추세츠 주 보건부

는 전자 담배와 관련된 폐질환으로

2명이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첫 번

째 사망자는 미들섹스 카운티에 거

주하는 40대 여성이었으며, 두 번째

사망자는 햄프셔 카운티에 거주하

는 60대 여성이었다. 두 사망자 모두

전자 담배를 사용할 때 니코틴 액상

을 이용했다.

미국 전체에서는 10월 말까지 전

자 담배로 인한 폐질환 환자가 1888

명 보고되었으며 37명이 사망했다.

연방 질병통제센터와 식품의약국

은 전자 담배를 사용한 폐질환 환자

들의 발병 원인을 조사 중이지만 어

떤 성분이 구체적으로 폐질환을 일

으키는지는 아직 밝혀내지 못했다.

jsi@bostonkorea.com

MA주 전자 담배 폐질환 3번째 사망자

전자 담배 폐질환 환자 220명 보고
구체적인 발병 원인 밝혀지지 않아

10월 29일 기준, 미국 내에서 전자 담배로 인한 폐질환으로 37명이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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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미국 대통령 선거까지 약 1년이 남

은 가운데 켄터키·버지니아·미

시시피·뉴저지 등 4개 주(州)에서

열린 지방선거에서 대부분 민주당

이 승리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

령이 유세 현장에까지 나서 지지를

호소했지만 패배로 이어지면서 그

의 재선 가도가 순탄치는 않을 것

임을 시사했다.

6일  뉴욕타임스(NYT)와 로이

터 통신 등에 따르면, 미시시피를

제외한 3개 주의 주지사 및 주의회

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했다.

켄터키주에서는 민주당의 앤디

베셔 주 법무장관이 49.2%를 획득

해 48.8%를 얻은 매트 베빈 현 주지

사를 근소한 차이로 따돌렸다.

베셔 후보는 승리 선언과 함께 "

오늘 밤 켄터키주의 유권자들은 모

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크고

분명한 메시지를 보냈다"며 "우리

의 선거는 우파(right)와 좌파(left)

의 대결이 아닌, 옮음(right)과 잘못

(wrong)의 대결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밝혔다.

켄터키주는 공화당의 텃밭으로

분류되는 지역으로 지난 2016년 대

선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힐러리

클린턴 당시 민주당 후보를 30%포

인트(p) 차이로 앞헜다. 이에 따라

켄터키주에서의 민주당의 승리는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NYT는 진단했다.

선거 전날인 지난 4일 켄터키주

렉싱턴 유세현장에서 베빈 주지사

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에서 패하자 트위터

를 통해 "내가 지지를 호소했기 때

문에 더 큰 격차의 패배를 피할 수

있었고 공화당도 일부 다른 주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고 자평했다.

버지니아 주의회 선거에서도 민

주당이 승리했다. 버지니아주 의회

상·하원은 공화당이 다수 의석을

확보하고 있었지만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양원에서 공화당을 제쳤

다.

상원에서는 민주당이 21석을 차

지해 19석을 확보한 공화당을 제쳤

고, 하원에서도 민주당이 54석을 차

지해 43석을 확보한 공화당을 따돌

렸다. 버지니아 주의회 양원 모두

를 민주당이 장악한 것은 1994년 이

후 25년 만에 처음이다.

버지니아 선거 유세 현장에는 엘

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과 카말라

해리스 코리 부커 등 민주당 대선

출마 후보들이 모습을 보였으며 공

화당에서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나섰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참석하

지 않았다.

yellowapollo@news1.kr

민주 25년만에 버지니아 장악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도

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탄

핵조사 증언 기록이 세 번째로 공개

됐다. 이번에 공개된 것은 윌리엄

테일러 우크라이나 주재 대사 대행

의 증언 기록. 테일러 대행은 트럼

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 루돌프 줄

리아니가 우크라이나 정부를 압박

한 핵심 인물이라고 밝혔다. 이는

앞서 고든 손들랜드 유럽연합(EU)

주재 미국 대사와 커트 볼커 우크라

이나 특사의 증언과도 일치한다.

6일 CNN에 따르면 테일러 대행

은 지난달 22일 하원 탄핵조사 비공

개 청문회에서 "줄리아니 변호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을 대변하는

역할"이라며 "처음에는 우크라이나

에 대한 줄리아니가 한 일이 그다지

거슬리지 않았지만, 줄리아니가 우

크라이나 정부에 바랐던 정치적 요

구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될수록 내

의견은 묵살됐다"고 증언했다.

테일러 대행은 지난 5월 마리 요

바노비치 전직 우크라이나 대사가

해임된 후 그 자리를 맡았다. 그는 "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부리스마(바이든 전 부통

령 아들인 헌터 바이든이 이사로 재

직했던 우크라이나 가스회사)와

2016 대선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겠

다고 공식 발표하게 한다는 발상은

줄리아니 변호사로부터 나왔을 것"

이라고 말했다.

테일러 대행은 "젤렌스키 대통령

이 실제로 수사를 개시한다고 공식

발표한다면 '악몽'이 됐을 것"이라

며 "그것은 젤렌스키 대통령 자신뿐

만 아니라 우크라이나와 미국 모두

큰 곤경에 처하게 하고 군사원조금

지급을 막았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지

난 5일 공개된 손들랜드 대사와 볼

커 특사 증언에서도 줄리아니는 우

크라이나 공작의 핵심 인물로 등장

한다. 두 사람의 증언 기록에서 줄

리아니의 이름이 480번 나올 정도다

.

이들은 줄리아니가 트럼프 대통

령이 우크라이나를 보는 시각을 '오

염시켰다'(poisoning)고 여겼다. 볼

커 특사에 따르면 줄리아니는 트럼

프 대통령에 "우크라이나인은 모두

부패했고, 끔찍한 사람들이며, 2016

년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끌어

내리려 했다"고 말했다.

줄리아니는 미 국무부도 거치지

않고 독자적으로 행동하고 트럼프

대통령에 직접 보고했다. 우크라이

나 정부 관계자들은 줄리아니와 통

화하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바로 전

달이 될 것으로 믿었다.

볼커 특사는 지난 8월 스페인 마

드리드에서 줄리아니와 안드레이

예르마크 우크라이나 대통령 수석

고문의 만남을 주선했다고 증언했

다. 이 만남 후 예르마크 고문은 젤

렌스키 대통령이 수사 개시를 발표

할 때 읽을 성명 초안을 보내왔고,

줄리아니는 초안을 받아보더니 "납

득되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줄리아니는 우크라이나 스캔들

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손들랜드

대사와 볼커 특사에게 "내가 당신들

에게 보고했다"고 말해달라고 부탁

했다고 한다. 하지만 볼커 특사는 "

그건 사실이 아니다"며 "나는 그에

게 아무 지시도 내린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hypark@news1.kr

우크라 스캔들' 모든 증언 중심엔 줄리아니 있었다"
테일러·손들랜드·볼커, 증언서 줄리아니 '480번' 언급

트럼프에 독자 보고…우크라이나 정부 직접 압박

루돌프 줄리아니 

켄터키주  지사, 민주당 앤디 베셔 주 법무장관 승리 



(서울=뉴스1) 국종환 기자  = 정

부가 서울 강남4구(강남·서초·송

파·강동구)와 마용성(마포·용산

·성동구) 등의 27개 동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

하면서 분양가 상한제가 본격적으

로 시행됐다. 앞으로 이들 지역에서

나오는 새 아파트의 분양가는 현재

보다 10%가량 더 저렴하게 나올 전

망이다. 주변 아파트 시세와 비교하

면 최대 절반 정도의 가격이어서 '로

또 청약' 광풍을 예고하고 있다.

◇87개 단지 8만4000여가구 상한

제 '타격'…분양가 5~10% 낮아져

국토교통부는 지난 6일 주거정책

심의위원회(주정심)을 열고 강남4

구 22개동(개포·반포·잠실동 등

), 마포구(아현동), 용산구(한남·

보광동), 성동구(성수동1가) 등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분양가 상

한제란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업

체의 적정 이윤을 보탠 분양가격 이

하로 분양하도록 정한 제도다. 최근

분양가가 연일 치솟아 집값 상승을

유발하자, 이를 막기 위해 정부가 내

놓은 대책이다.

국토부 자체 집계로 27개동에서

상한제 적용을 받게 되는 재건축·

재개발 단지와 일반분양 사업지는

87개단지(8만4000가구) 정도로 추

산된다. 이중 강남4구 단지가 74곳

에 달할 정도로 강남에 압도적으로

몰려있다. 일반 아파트는 이달 8일

이후, 재건축·재개발 아파트는 내

년 4월 29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

를 신청하면 분양가가 제한된다.

정부는 상한제 적용 지역의 분양

가는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

(HUG)가 주변 시세를 기준으로 관

리하는 분양가보다 5∼10% 정도 더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강남권의

경우 집값이 최근 단기 급등한 상태

라 시세와 비교하면 최대 절반가량

싼 '반값 아파트'의 분양이 예고되

고 있다.

예로 서초구 반포동 등 강남권 분

양가는 현재 3.3㎡당 최고 4800만원

대인데, 상한제가 시행되면 4000만

원 중반 이하로 떨어진다. 주변 아

파트 시세는 3.3㎡당 7000만~9000만

원대에 형성돼 있고, 최근엔 1억원

을 찍은 단지까지 등장한 상황이다.

새 아파트 분양 시 시세차익이 상당

하다 보니 청약 열기는 더욱 심화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다.

◇공급 얼마나 수반되느냐가 관

건, 정부-시장 견해차 커

분양가 상한제 성패의 관건은 지

정 지역에서 새 아파트의 공급이 얼

마나 수반되느냐에 달려있다. 정부

의 의도대로 공급이 원활하게 진행

되면, 새 아파트가 계속 저렴하게 공

급되면서 기존 아파트값까지 끌어

내리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하지

만 재건축·재개발 조합이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분양을 미뤄버릴 경

우, 공급이 위축되면서 집값이 오히

려 오를 수 있다.

시장 전문가들 사이에선 부정적

인 전망이 앞선다. 이미 7월 분양가

상한제 예고가 나왔을 때부터, 공급

위축 우려가 확산하면서 신축 아파

트 위주로 집값이 많이 오른 상태다

. 또 실제 주요 조합들을 중심으로

후분양을 검토하거나, 사업을 재검

토하려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어 분

양이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 본부

장은 "일반분양가가 내려가면 조합

원 분담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사업

을 미루려는 조합들이 생길 수 있다

"며 "이로 인해 주택 공급이 위축되

면 결국 또다시 집값 상승을 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지역으

로 수요가 쏠리는 풍선효과 등 부작

용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양지영

R&C연구소의 양지영 소장은 "단

기적으로 집값을 잡을 수 있지만, 한

정적"이라며 "오히려 동 단위 지정

은 지정하지 않은 옆 동 집값이 상승

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했다.

공급 위축 우려와 관련해 국토부

는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과거

전국적인 분양가상한제 시행 시기

에도 금융위기 시기를 제외하면 뚜

렷한 공급 감소는 없었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 정비사업

은 대부분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단계 또는 조합설립인가 이전 단계

로 공급 위축 우려가 낮다"며 "관리

처분 인가 단지는 6개월 안에 분양

하면 상한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오히려 공급이 조기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초기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분양까지 오랜 시간이 걸려

상한제로 인한 사업 지연 우려는 낮

다"고 덧붙였다.jhk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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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개 단지 8만4000여가구 상한제 적용…분양가 5~10% 낮아져

강남권이 대부분, 시세보다 절반 싼 '반값 아파트' 분양 예고 

강남 '반값 아파트' 쏟아진다…상한제發 로또청약 광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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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현재

초등학교 4학년이 고등학교에 입학

하는 2025년부터 자율형사립고·외

국어고·국제고가 모두 일반고로

바뀐다. 또 같은 시기 공주사대부고

와 같은 전국단위 모집 일반고도 지

역·학군 모집으로 전환한다. 영재

고·과학고 선발방식도 사교육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7

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

용을 담은 '고교 서열화 해소 및 일

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했

다. 이 자리에는 이재정 경기교육감

,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최교진 세

종시교육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등 고교교육

을 담당하는 교육감 5명도 참석했

다.

불공정한 고교체제를 개편해 시

대적 화두로 떠오른 교육의 공정성

을 회복하고 국정과제인 자사고·

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을 이

행하기 위한 취지의 방안이다.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일반고 역량강화

도 추진한다.

핵심은 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다. 현재 초등학교 4학년이 고

교에 입학하는 2025년 3월부터 자사

고·외고·국제고는 일반고로 일

괄 전환하기로 했다. 따라서 내년

일반고 전환이 결정된 4곳을 제외

한 자사고 38곳, 외고 30곳, 국제고 7

곳 등 75곳이 2025년 2월까지만 각

학교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자사고·외고·국제고가 그동안

설립취지와 다르게 입시 위주 교육

에 매몰됐고 고입·대입 사교육을

심화시켰다는 게 폐지 이유다. 또

이들 학교에 우수학생 쏠림현상이

나타나는 등 고교 간 서열화도 부추

겼다고 교육부는 판단했다.

유 부총리는 "약 4%를 차지하는

자사고·외고 등에서 우수학생을

선점하고 비싼 학비와 교육비가 소

요되다 보니 고교가 사실상 일류·

이류로 서열화돼 학교·학생 간 위

화감이 조성되는 등 문제가 발생했

다"고 말했다.

일반고 전환시기를 2025년으로

잡은 건 고교학점제 도입시기를 감

안했다. 고교학점제는 대학처럼 고

교에서도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서 듣는 제도로 오는 2025년

도입 예정이다.

고교학점제가 안착하려면 고교

내신 절대평가 전환과 자사고·외

고·국제고 폐지 등이 뒤따라야 한

다. 또 올해 운영성과 평가(재지정

평가)를 통과한 자사고 14곳이 5년

간 지위를 유지한다는 점도 고려했

다.

교육부 '고교서열화 해소방안' 발표
영재고·과학고 선발방식도 개선
사교육 최소화 방점, 초등 4년부터 

(서울=뉴스1) 강성규 기자, 이균진 기자  = 자유

한국당은 5일 논란이 일고 있는 박찬주 전 육군대장

의 영입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박맹우 한국당 사무총장은 뉴스1과 통화에서 "박

전 대장에 대한 여론이 나쁘고, 전날 '삼청교육대'

발언 논란 등 당에 해롭다고 봐서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박 전 대장이 한국당 입당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우리가 원칙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다"고 답했

다.

박 전 대장이 내년 총선 출마와 공천 경선 참여 의

지를 내비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본인이 판단할

문제"라며 "우리가 그것까지 하라마라 할 수는 없다

. 단, 당으로 들어오면 절차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라고 말했다.

한편 박 전 대장은 지난 4일 자신과 그 일가에 대

한 의혹을 반박하며, '공관병 갑질' 등 의혹을 제기

한 군인권센터의 임태훈 소장을 겨냥 "삼청교육대

에 가서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맹비난했다.

박 전 대장은 이 발언이 논란이 일자 5일 CBS 라

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불법적이

고 비인권적이었던 삼청교육대의 정당성을 인정하

는 것이 아니라 극기 훈련을 통해 단련을 받으면 자

신의 모습을 되돌아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분노

의 표현이었다"라며 "사과할 의사가 없다. 사과할

일이 아니고 해명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5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

나 "박 전 대장을 비롯한 (인재영입과 관련한) 문제

제기에 공감한다. 인재영입은 12월이나 내년 1월 초

에 해도 늦지 않다. 영입과정에서 철저한 검증도 필

요했다"며 사실상 철회 의사를 밝힌 바 있다.

sgkk@news1.kr

한국당, 입당·공천경쟁 대해선 "우리가 막을 방법 없어…절차대로"

자사고·외고·국제고 일괄폐지 2025년부터 일반고로 

삼청교육대 발언 박찬주 영입 철회

영입이 막판에 무산된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폐지 방법은 법령 개정이다. 자사

고·외고·국제고 설립 근거는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외고·

국제고 설립근거)와 제91조(자사고

설립근거)에 있다. 해당 조항을 삭

제하면 이들 학교를 폐지할 수 있다

. 대통령령인 시행령은 국회를 거치

지 않아도 정부가 고칠 수 있다. 교

육부 관계자는 "오늘 발표를 계기로

즉시 시행령 개정 작업에 착수할 것

"이라며 "보통 시행령 개정 기간은 4

개월 정도 걸린다"고 말했다.

내년 재지정평가 미실시…외고

·국제고 명칭 그대로 사용 가능

내년 예정된 재지정 평가는 하지

않는다. 일반고 전환이 이미 예정됐

기 때문에 불필요한 행정을 하지 않

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재

지정 평가 근거가 담긴 초중등교육

법 시행령도 함께 개정할 것으로 보

인다.

이들 학교가 2025년 일반고로 전

환돼도 2023·2024년 입학생은 그대

로 자사고·외고·국제고생 신분

을 유지한다. 학교명도 그대로 쓸 수

있다. 올해 외고에서 일반고로 전환

한 부산국제외고도 교명을 유지하

고 있다.

유 부총리는 "일괄 전환 전에 입

학한 학생들은 졸업 때까지 자사고

·외고·국제고 신분을 보장하고

일반고 전환 후에도 학교 명칭과 특

화된 교육과정은 그대로 보장하겠

다"며 "입학 방식만 바뀌는 것이므

로 자사고·외고 폐지가 아니라 일

반고 전환"이라고 강조했다.

전국단위 모집 일반고도 2025년

부터 지역·학군 모집으로 전환한

다. 공주사대부고를 예로 들면 현재

전국에서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데 앞으로는 학교가 소재한 충남 지

역에서만 뽑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자사고·외고·국제고가 폐지되고

이런 일반고를 유지했을 때 우수학

생 쏠림 등 또 다른 서열화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

또 예술·체육계열 일반고를 예

술고·체육고로, 직업계열도 운영

하는 일반고를 특성화고로 각각 기

능에 맞게 학교 유형을 변경하는 방

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영재고·과학고 선발방식도 개선

하기로 했다. 현재 과학인재 양성과

이공계열 진학 등 설립취지에는 부

합하지만 입시 과정에서 사교육을

유발하는 요인이 크다는 지적이 많

다는 것을 수용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들 학교에 가

기 위해 초등학교 때부터 선행학습

이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과 우려가

있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영재나

과학인재가 선행교육·사교육 등

을 통한 고학력 인재인지, 제대로 된

영재성을 갖춘 인재인지 새롭게 고

민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영재고 지필

평가를 폐지하고 입학전형 과정의

사교육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영재고·과학

고 입시시기를 일원화하는 것도 고

려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영재고

입시가 진행된 후 과학고 입시가 진

행된다.

유 부총리는 "서열화된 고교체제

는 고교교육 전반에 불공정을 만들

고 미래교육에 부합하는 형태도 아

니다"라며 "이번에 이를 과감히 개

선하고 이와 관련한 제도개선을 차

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kjh7@news1.kr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교육감들이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하기 위해 7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
리핑실로 향하고 있다. 왼쪽부터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유 부총리,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도성훈 인천시교육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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健(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6일 오후 3

시 긴급기자 회견을 갖고 "총선 승리를 위

해 자유 우파의 대통합이 필요하다"며 본

격적인 통합 추진에 나선다고 선언했다.

황대표는 "한국당 간판을 내리고 새로

운 간판을 달 수도 있다"고 말해 제3지대

대통합(大統合)도 내비쳤다.

"우리가 추진중인 통합은 미래로 향하

는 통합이어야 한다"고 밝히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찬반으로 갈라진 보수진영의

대통합을 위해 탄핵 정국에서 어떤 입장

에 섰는지는 불문(不問)에 부치는 것으로

해석된다.

황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

고 "문재인 정권의 독선, 오만을 심판해

달라는 것이 10월 3일 광화문 광장의 민심

이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헌법

가치를 받드는 모든 분들과 정치적 통합

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을 선언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독선적이고 무능한 좌파정권을 막아

내지 못한 책임(責任)에서 우린 누구도 자

유로울 수 없다"며 "자유우파 정치인 모두

는 정치적 실패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에

게 묻는 성찰의 자세를 가다듬어야 한다"

며 "이는 한국당 대표인 저의 책임이다.

한국당은 물론 자유우파 정치인 모두의

책임"이라고 했다.

황대표는 "한,미,일(韓,美,日) 공조(共

助)가 흔들리고 나라의 안보(安保)마저

위기에 처하게 됐다"며 "우리가 분열을 방

치해 좌파정권의 질주를 막지 못한다면

역사에 또 한번 큰 죄를 짓는 일이 될 것"

이라고 했다.

횅대표가 추진하는 통합은 "과거로 돌

아가는 통합이 아니라 미래(未來)로 향하

는 통합이어야 한다"며 "통합이 곧 혁신이

되어 한국당 울타리를 뛰어넘는 새로운

틀의 대통합(大統合)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황대표가 보수 통합 추진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유승민 의원 등이 새로운 제3지

대 신당 창당 움직임과 관련이 있는 것으

로 알려졌다.

한 한국당 관계자는 "유 의원 등 바른정

당 세력들과 통합없이 보수 진용을 새로

짤 수 없다는 판단을 한 것 아니겠느냐"고

.

황대표의 이날 기자회견 내용에 따라

한국당 내 반(反) 유승민 그룹의 반발도

예상된단다.

한편 문재인 정부가 반환점을 앞둔 가

운데 성장율, 취업자 수, 중산층 비중 등

10개 중요 경제지표를 노무현 정부 이후

와 비교한 결과, 역대 최악(最惡)의 기록

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초반 3년간 성장율은 올해

2% 성장을 가정해도 연평균 2.6%에 그친

다.

노무현 정부 때 임기 첫 3년 성장율은

4.2%였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각각

3.5%, 3.1%였었다.

정부는 '대외 여건 악화'를 탓하지만, 노

무현 정부 때는 카드 사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각각 글로벌 금융위기와 남유

럽 재정 위기를 감안하면 이같은 변명이

무색해진다.

성장율과 실제 성장율의 차이를 GDP

갭이라고 하는데, 노무현, 이명박 정부 때

까지는 이 수치가 플러스(+)였지만 박근

혜 정부 때 마이너스로 바뀐 뒤 현 정부 들

어 마이너스(-) 폭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

다.

우리 경제가 실력을 키우기는 커녕 있

는 실력조차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

다는 뜻.

대표적인 분배(分配) 지표인 중산층 비

율(중위소득의 50~150%에 해당하는 가구

의 비율)은 2008년 64.2%까지 떨어졌다가

2013년에는 69.6%까지 올랐었다. 그러나

소득주도 성장정책이 본격 추진된 2018년

에 61.8%로 급락한 뒤 올해는 60% 아래로

떨어졌다.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해 온 일자리도

역대 정부 중 가장 저조하다. 취업자 수가

참여정부때 연 평균 27만명 늘었고, 이명

박 정부 때 28만명, 박근혜 정부 때 37만명

(2013~2017년 4월 기준) 늘었고, 현 정부

들어선 증가폭이 20만명으로 둔화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어려움

속에서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지

만 올해 우리나라 성장율은 2% 달성이 어

려울 전망-.

1962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된

뒤, 우리나라 연간 성장율이 2%를 밑돈

적은 2차 석유파동을 겪은 1980년(-1.7%),

외환 위기가 한창이던 1998년(-5.5%), 글

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0.8%) 등 세차

례 뿐-.

健은 인자(人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세운다(建)는 뜻.

"하나님의 아들 임마뉴엘(Immanuel)'

을 따라 영원한 천국(하늘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뜻을 지녀 예수 그리스도(Christ

Jesus)"의 '하늘나라 식구가 될 수 있는 유

일한 길'. 예수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백성

들이 빠짐없이 되시기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祈禱)에 항상 힘쓰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惡)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善)한 일을 도모하라  

Be joyful in hope, patient in affliction, faitful in prayer. Bless those who persecute you; Do not repay anyone, evil for evil. Be

careful to do what is right in the eyes of every body. - 로마서 12:12, 14, 17.

신영각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The Boston Korea2019년 11월 8일 금요일 22 칼럼



광고The Boston Korea 2019년 11월 8일 금요일 23



The Boston Korea2019년 111월 8일 금요일 24 The Boston Korea

지윤 철학원재미로 보는 주 간 운 세
www.askjiyun.com 

213-739-2877

11월 10일 - 11월 16일

●운수:새로운 각오를 다지고 새롭게 계획을 세워야겠습니

다. 희망하는 것이 있으면 이참에 용기를 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금전: 나갔던 돈이나 잃어버렸던 돈을 다시 찾을 수 있는 때입니다. 생각지도 않

았던 돈이 들어올 것입니다. ●애정: 망설이던 마음을 접고 확실하게 마무리를 짓

게 됩니다. 더 이상 기다리게 하지 말고 이제는 내가 다가가야 합니다.

84, 72, 60, 48, 36, 24년생은 12, 15일 길일. 11, 14일 주의.

쥐띠 | 다시 찾을 수 있는

●운수: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웃게 됩니다. 취

직을 하거나 승진하게 되는 등 집안에 경사도 있겠습니다. ●금전

:희망이 보이는 때로 수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투자에 있어서도 유리합니다. ●

애정:조금만 관심을 가져주는 모습을 보여주어도 관계가 좋아질 것입니다. 떨어져

지내거나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사람을 다시 만나게 되겠습니다. 

85, 73, 61, 49, 37, 25년생은 10, 16일 길일. 11, 15일 주의.

소띠 | 희망이 보이는 때로

●운수:열심히 달려온 시간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 감사하는 마음을 내면 더 큰 복이 들어옵니다. ●금전:예전에 베

풀었던 것을 거두어들이는 때가 왔습니다. 돈이 들어오게 되는 운이니 주머니가 두

둑해 질 것입니다. ● 애정:진정한 인연은 처음 본 순간 느낌으로 알 수 있습니다.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많고 가슴으로 느끼는 상대를 만날 것입니다.

87, 75, 63, 51, 39, 27년생은 10, 13일 길일. 11, 15일 주의.

토끼띠 | 거두어들일 수 있는

●운수:시야를 넓혀야 합니다. 전체를 파악하고 멀리 내다볼

수 있는 안목을 길러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금전:아쉬운 대로

현실에 만족하면서 지나가야 합니다.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니 감만 믿고 따라가면

안 됩니다. ●애정:절실할 때에는 용기를 주는 말 한마디가 너무나 고맙게 느껴지

는 것입니다. 약간의 관심과 따뜻한 마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86, 74, 62, 50, 38, 26년생은 13, 14일 길일. 10, 16일 주의.

범띠 | 관심과 따뜻한 마음이 필요한

● 운수:정리하자니 뒤따라오는 일이 걱정되고 계속해서 가

자니 자꾸 신경 쓰이니 고민이 깊어집니다. ● 금전:자충수를 두는

격이 될 수 있으니 과감한 행동은 금물입니다. 신중하게 판단하고 추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애정:한 번 의심의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다 이상하게 보

이게 됩니다.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88, 76, 64, 52, 40, 28년생은 11, 13일 길일. 10, 12일 주의.

용띠 |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 운수:미리 걱정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실패가 두려워서 아무런 시도도 하지 않으면 성공 근처에도 갈 수

없습니다. ● 금전: 중요한 것이나 재물을 잃어버리기 쉬우니 주의해야 합니다. 순

간적으로 곤경에 빠져도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 애정: 사랑하는 사람이나 가족

이 힘든 일을 겪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세요.

89, 77, 65, 53, 41, 29년생은 12, 16일 길일. 10, 13일 주의.

뱀띠 | 자세히 살펴보도록

● 운수:과로하면 몸에 무리가 갑니다. 하루 안에 다 끝내려

고 하지 말고 다음 날에 해도 되는 일은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좋

겠습니다. ● 금전: 일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금쪽같은 시간과 돈을 허

비할 수 있으니 판단을 잘해야 합니다. ● 애정: 자신에게 화가 날 수 있습니다. 마

음과 다르게 정작 화풀이는 엉뚱한 사람에게 하지 않도록 하세요.

90, 78, 66, 54, 42, 30년생은 13, 16일 길일. 11, 14일 주의.

말띠 | 판단을 잘해야

●운수:인생에 다시없을 기회라고 여길 일이 생기겠습니다.

가까이에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서 훨씬 수월하게 일이 진행될 것

입니다. ●금전:자신에게 유리하게 상황이 돌아갑니다. 부동산 매매가 되거나 금

전이 들어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일이 생길 것입니다. ●애정:가족 간이나 부부간에

따뜻한 정을 느끼게 됩니다. 웃음꽃도 피겠습니다.   

91, 79, 67, 55, 43, 31년생은 10, 14일 길일. 11, 12일 주의.

양띠 | 인생에 다시없을 기회

●운수:나를 인정해주고 후원해주는 든든한 사람과 인연이

닿게 됩니다.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좋은 힌트를

발견할 것입니다.  ●금전:실속이나 이득이 없을 것이라 예상했던 일이 의외의 좋

은 결과를 가져다줍니다. ●애정:멋진 사랑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결혼까지 갈 수

있는 좋은 짝을 만나게 되는 시기이니 기대해도 되겠습니다.

81. 69, 57, 45, 33, 21년생은 12, 16일 길일. 11, 14일 주의.

닭띠 | 멋진 사랑이 다가오고

●운수:뚜껑을 열어보기 전에는 그 누구도 잘 모르는 것입니

다. 해보기도 전에 스스로 오르지 못할 나무라 단정 짓지 마세요.

●금전:바라는 일이 쉽게 성사되지 않고 지연되겠습니다. 하지만 곧 이루어질 것

이니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애정:처음 생각했던 것과는 달라서 실망하겠습니

다. 하지만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편해집니다.

92, 80, 68, 56, 44, 32년생은 11, 15일 길일. 13, 16일 주의.

원숭이띠 | 뚜껑을 열어보기 전에는

● 운수:슨 일이든지 시작할 때에는 더 신경 쓰고 조심해야

합니다. 지금 걷는 첫 걸음이 많은 것을 결정할 것입니다. ● 금전:

뿌린 대로 걷는다는 말처럼 과거에 베풀거나 쌓았던 덕으로 이득이 생깁니다. ●

애정:줄을 너무 잡아당기면 끊어지게 됩니다. 모든 인간관계에서 물론이고 특히 부

부나 연인사이에 때로는 늦춰주는 것이 필요하기도 한 것입니다.

82, 70, 58, 46, 34, 22년생은 13, 14일 길일. 12, 15일 주의.

개띠 | 베풀거나 쌓았던 덕으로

● 운수: 자식이라도 성인이 되면 간섭의 강도를 줄여나가야

합니다. 지나친 간섭은 자식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할 뿐입니다. ●

금전: 이런 저런 유혹이 들어오니 방심하면 순간적으로 넘어가기 쉽습니다. 잘못하

면 손해 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 애정: 후회할만한 일을 만들지 마

세요. 단 한 번의 잘못된 생각이 커다란 파장을 몰고 올 수 있습니다.

83, 71, 59, 47, 35, 23년생은 12, 14일 길일. 13, 16일 주의.

돼지띠 | 이런 저런 유혹이

문화/연예

(서울=뉴스1스타) 장아름 기자 =

경이로운 모험의 시작을 알리는 '

겨울왕국 2'가 오는 11월 21일로 국

내 개봉을 확정했다. 더불어 세대

별 관람 포인트도 함께 공개했다. 

오는 21일 국내 개봉하는 영화 '

겨울왕국 2'는 숨겨진 과거의 비밀

과 새로운 운명을 찾기 위해 모험

을 떠나는 엘사와 안나의 이야기

를 그린 작품이다.

어린이 세대 : '깜찍한 신스틸러'

올라프부터 순록 친구 스벤까지

5년 만에 새로운 이야기로 돌아

온 '겨울왕국 2'의 캐릭터들은 더

욱 유쾌하고 사랑스러워진 모습

으로 관객들을 찾을 예정이다. 먼

저 호기심 많은 해피 눈사람 '올라

프'는 누구라도 빠져들 수밖에 없

는 귀여운 외모와 엉뚱한 매력으

로 단번에 시선을 집중시킨다. 어

떤 상황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느긋한 여유를 즐기는 올라프는

뒤뚱거리는 걸음걸이만큼이나 통

통 튀는 입담을 과시하며 이번 작

품에 밝은 에너지를 더해낼 전망

이다.

또한 전편에서 호시탐탐 올라

프의 당근 코를 노리며 유쾌한 웃

음을 선사했던 순록 친구 '스벤'은

올라프의 돈독한 친구가 되어 사

랑스러운 매력을 더욱 배가한다.

여기에 엘사 안나 크리스토프 등

각양각색 캐릭터들의 활약이 더

해진 '겨울왕국 2'는 관객들을 또

한 번 환상적인 모험의 세계로 이

끌 것으로 기대된다.

1535 세대: 새로운 운명을 찾아

나선 엘사와 안나의 스펙터클 성장

기

이번 작품은 지금껏 공개된 적

없는 엘사와 안나의 과거부터 더

욱 스펙터클해진 모험까지 예고

하고 있어 더욱 뜨거운 관심을 모

으고 있다. 갑작스럽게 위기를 맞

이한 아렌델을 지키기 위해 숨겨

진 세상으로 향하는 엘사와 안나

의 여정은 잠시도 눈을 뗄 수 없는

흥미로운 스토리로 관객들을 사

로잡을 예정이다.

특히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

는 마법의 숲과 숨겨진 세상 그리

고 그 안에서 마주할 다양한 캐릭

터들은 새로움으로 가득 찬 이번

작품에 기대를 높인다. 무엇보다

도 자신의 힘에 대한 두려움을 깨

고 새로운 운명을 찾아 나서는 엘

사와 안나의 성장기는 지금껏 이

를 지켜봐 온 1535 관객들에게 따

뜻한 울림과 감동을 선사할 것으

로 기대된다.

또한 전 세계에 '렛 잇 고(Let it

go)' 열풍을 일으켰던 '겨울왕국'

의 크리스틴 앤더슨 그리고 로페

즈 & 로버트 로페즈 작곡가 부부

가 이번 작품 속 7개의 OST를 모

두 작사, 작곡해 관객들의 눈과 귀

를 황홀하게 물들일 예정이다. 새

로운 세상으로 나아가는 캐릭터

들의 변화와 성장을 담아낸 '겨울

왕국 2'의 OST는 다채로운 감정

과 유쾌한 웃음을 담아내며 전 세

계를 열광케 할 것으로 보인다. 

4050: 아카데미 시상식 작품상에

빛나는 오리지널 제작진 참여

지난 2014년 탄탄한 작품성과

스토리를 선보인 영화 '겨울왕국'

은 국적과 세대를 불문한 신드롬

을 일으키며 전 세계 애니메이션

흥행 수익 1위라는 기념비적인 타

이틀을 얻은 바 있다. 여기에 국내

개봉 애니메이션 중 처음이자 유

일하게 1000만 관객 돌파에 성공

한 '겨울왕국'은 전 세대를 아우르

는 다채로운 매력을 입증했다.

이처럼 전 세계 애니메이션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간 '겨울왕

국'의 오리지널 제작진이 이번 작

품에도 참여를 알려 관객들의 기

대감을 고조시킨다. 제86회 아카

데미 시상식 장편 애니메이션 작

품상을 수상한 크리스 벅 감독과

제니퍼 리 감독은 '겨울왕국 2'를

통해 전편과 이어지는 하나의 거

대한 서사를 완성할 예정이다.

특히 크리스 벅 감독은 "'겨울왕

국 2'는 전편보다 더욱 크고 광범

위해졌다"고 전해 압도적인 스케

일과 황홀한 비주얼을 담아낼 이

번 작품에 기대를 더한다. 완성도

높은 스토리부터 아름다운 영상

미까지 모두 담아낸 '겨울왕국 2'

는 어린이 관객뿐 아니라 4050 세

대 관객까지 단번에 사로잡으며,

올겨울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

는 완벽한 가족영화로써 풍성한

즐거움을 선사할 전망이다. 

aluemchang@news1.kr

'겨울왕국2' 세대별 관람 포인트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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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
617-254-4654광고 문의

장 음식 주문

●   김밥 및 떡 전문 

●   생일잔치, 교회모임 

●   돌, 회갑, 계모임 음식  

●   대학교 파티, 결혼식 

●   저렴한 가격  

●   맛있고 풍부한 음식 

장

Tel:781-648-0584

10/18

웨스터보로에 있는 한국 식당에서 함께 일할

웨이터,  웨이추레스 구합니다.

T. 508-366-8898

9/20

벨몬트에 있는 세탁소에서 일하실 분 구합니다.

타운터 파트타임 1명, 풀타임 1명.

T. 617-309-6140

생활서비스
617-254-4654광고 문의

10/18

보스톤지역 자동차 출장 수리 해드립니다.

모든 브랜드 차종, 모든 파트 수리 가능합니다.

T. 646-510-6022

10/25

Colors Hair and Nails Spa 매매, 11년된 비즈니스

단골 손님 다수 확보, 오너 은퇴

T. 413-267-0195

(서울=뉴스1스타) 김민지

기자 = tvN 새 주말드라마 '

사랑의 불시착'(극본 박지은

, 연출 이정효)은 어느 날 돌

풍과 함께 패러글라이딩 사

고로 북한에 불시착한 재벌

상속녀 윤세리(손예진 분)와

그녀를 숨기고 지키다 사랑

하게 되는 북한 장교 리정혁

(현빈 분)의 절대 극비 러브

스토리다.

앞서 첫 번째 티저 영상에

서는 스위스의 아름다운 호

숫가 마을과 하늘을 찌를 듯

한 높은 산맥이 펼쳐진 절경

아래 현빈과 손예진의 모습

이 교차되면서 눈부신 투샷

은 물론, 압도적인 스케일을

자랑하는 영상미로 뜨거운

관심이 이어졌었다. 이어 2

차 티저에서는 두 사람의 아

찔한 첫 만남을 공개, 예기치

못한 불시착으로 인한 유쾌

한 로맨틱 코미디를 예고하

며 예비 시청자들의 설렘을

한껏 자극했다.

이번 티저 포스터에는 수

많은 별이 가득한 밤하늘 아

래 모닥불을 사이에 두고 서

로를 향해 시선을 떼지 못하

는 현빈과 손예진의 모습이

담겼다. 특히 두 사람의 눈

맞춤은 애틋한 로맨틱 기류

를 느끼게 해 보는 이들의 심

장을 두근거리게 하는 것은

물론 현빈과 손예진이 보여

줄 커플 케미를 더욱 기대케

하고 있다.

한편 '사랑의 불시착'은 드

라마 '별에서 온 그대', '푸른

바다의 전설' 등을 집필한 박

지은 작가의 신작으로 '굿 와

이프', '로맨스는 별책부록'

등 장르를 불문하고 세련된

연출력을 선보인 이정효 감

독이 연출을 맡았다. 또한 배

우 현빈, 손예진, 서지혜, 김

정현, 오만석, 김영민, 김정

난, 김선영, 장소연 등 믿고

보는 배우들의 명품 라인업

으로 화제가 되고 있다.

예측하지 못한 불시착으

로 피어날 현빈과 손예진의

절대 극비 로맨스는 오는 12

월 처음 방송되는 '사랑의 불

시착'에서 만나볼 수 있다.

breeze52@news1.kr

현빈X손예진 '사랑의 불시착', 그림 같은 비주얼

마마무, 새 정규 티저 공개…각자 개성 드러낸 스타일
(서울=뉴스1스타) 황미현 기자 = 걸그룹

마 마 무 가  새  정 규 앨 범  'reality in

BLACK' 티저 이미지를 처음 공개했다.

마마무는 공식 SNS를 통해 2nd uni-

verse와 What if… MMM is not MMM?

라는 문구와 함께 새 정규앨범 'reality in

BLACK'의 콘셉트를 담은 이미지를 게재

하며, 컴백 초읽기에 돌입했다.

공개된 사진 속 마마무는 각자의 개성

이 드러난 다양한 스타일을 선보여 눈길

을 끈다.

화사한 드레스에 왕관을 쓴 솔라, 카메

라 렌즈를 들고 있는 문별, 오렌지색 후드

를 눌러쓴 휘인, 레드 롱코트를 입은 화사

까지 각기 다른 모습으로 등장하며 새 앨

범 콘셉트에 대한 궁금증을 높였다.

'제2우주(2nd universe)', '만약 마마무

가 아니라면?(What if... MMM is not

MMM?)'이라는 문구에서 짐작할 수 있듯

이 걸그룹 마마무가 아닌 마마무 멤버들

의 모습을 담아낸 것으로 보인다. 

hmh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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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 강아지 송이이야기 이다. 이따금

몇개 간식 부스러기를  칭찬으로 준다. 그

런데 아내는 먹이를 반드시 마루바닥에 던

져 준다. 나야, 차마 던져 줄수 없어, 먹이통

에 얌전히 넣어 준다. 먹을 걸 던져주는게

미안하기 때문이다. 아내가 말했다. ‘강아

지는 주워 먹는게 더 편하거든.’ 아차 싶

었다. 내 생각대로 강아지를 본거다. 어디

강아지 뿐이랴.

오래전 시월드에 갔을 적이다. 거대한 돌

고래가 물위을 날아 가는데 감탄이 저절로

흘러나왔다. 묘기를 보인 고래에겐 칭찬으

로 생선 서너마리를 던져줬다. 먹이가 칭찬

이기 때문이다. 분명 옛 속담이 틀리지 않

는다. 칭찬에는 고래도 춤을 춘다고 했으니

말이다. 대신 물속으로 고래가 다시 떨어질

적엔 물방울이 요란하게 튄다.

벌거벗은 임금님. 아이들 동화이다. 임금

은 옷을 벗고 있는데, 신하는 입고 있는 옷

이 멋지다고 아첨했다. 그리고 칭찬도 빠지

지 않았다. 옷이 잘 어울린다고 말이다. 신

하들이 임금을 수렁에 빠뜨릴 요량이었나

그건 모르겠다. 임금이 칭찬에 얼빠져 귀가

얇은게 문제라면 문제였다. 아이가 말했다.

얼라리 꼴라리~, 임금님은 벌거숭이. 

오늘도

나는 나에게 사랑한다 사랑한다고 속삭

였습니다

그렇게 외치지 않으면

내 몸과 내 마음을 내가 해칠 것 같아서

…

못이 박히도록 열심히 잘 살았다고

오늘도 나는 나에게 토닥토닥 칭찬합니

다

(이근대, 칭찬중에서)

수렴청정垂簾聽政이라 했다. 사극에서

보인다. 임금의 할머니나 어머니는 대비大

妃라 했는데, 어린 임금을 대신해 정치하는

걸 말한다. 수렴은 발을 말한다. 발을 치고

신하와 직접 마주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청

정聽政이란 말에 주목한다. 정사政事를 듣

는 다는 직역이다. 들을 청聽자에 정사政事

정政이라 했으니 말이다. 그럴테니 모름지

기 정치란 듣는일이 우선이란 말일게다. 하

긴 들어야 하는게 어디 정치뿐이랴만, 하지

만 정치에서는 더욱 그럴수 있겠다. 

격려와 장려와 칭찬은 구별이 쉽지는 않

다. 그러나 미세한 차이는 있을 것이다. 귀

맛에 맞는 말만 골라 듣지 마시라. 양약고

구良藥苦口라 했던가. 맹랑한 칭찬도 죄가

될 수있을텐데, 닫혀 있는 귀는 열어야 한

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마가 4:23)

한담객설閑談客說: 가려듣는 칭찬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신영의 세상 스케치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림이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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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718회 

2년 전 미국에 사는 초등학교 친구를 만

나며 한국에 오면 초등학교 친구들과 즐거

운 만남을 갖게 되었다. 철부지 어릴 적 친

구들이라 만나면 그 누구의 눈치를 살피지

않고 속 시원히 하고 싶은 말 할 수 있어 어

찌나 편안하고 재밌는지 모른다. 한국 방문

중에 시부모님께서는 중국 방문 중이시라

인사를 드리지 못하고 친정 언니들 집을 찾

아 인사를 하고 다음으로 초등 친구들을 만

났다. 초등 친구들 중에는 성격이 활달한

친구가 있어 모임을 주선하고 챙기는 고마

운 친구가 있다. 그 친구 덕분에 모두들 환

한 웃음과 배꼽이 들석거리는 행복을 맛볼

수 있었다.

한국의 가을은 10월 말이 되어도 따뜻한

기온과 함께 이제 막 단풍 물이 오를 뿐 단

풍이 채 들지 않았다. 도착해서 첫 주말은

그렇게 초등친구들과 함께 모여 낮은 산길

도 오르내리고 맛난 음식도 먹고 재밌는 수

다도 하고 주변의 문화관광지도 돌며 알차

고 기분 좋은 시간을 보냈다. 40여 년이 넘

은 어릴 적 이야기들을 주고받으며 몇 학년

때 담임 선생님은 누구시며 누가 반장을 했

고 누가 부반장을 했다며 서로의 어릴 적 이

야기보따리를 풀어헤친다. 우리 모두는 각

자의 기억 속 풍경들을 꺼내어 퍼즐조각을

하나둘씩 찾아 끼워맞추는 것이다.

여자아이들 고무줄 놀이에 고무줄을 끊

고 치마를 들치고 달아나던 개구쟁이 녀석

들도 오십의 중반에 오른 중년이 되어 있었

다. 모두가 서로의 얼굴 속에서 때 묻지 않

은 어릴 적 그 아이를 찾아내는 것이다. 경

기 북부 시골 작은 마을에 살던 '촌아이들'

이 모이니 그 아이의 모습에서 덧붙일 그 무

엇도 없었다. 그 가정의 부모님을 형제.자

매들을 모두가 잘 알기에 나를 치장할 작은

액세서리마저도 필요치 않았다. 그저 동심

으로 돌아가 화들짝 거리며 서로의 웃음을

맞아주고 안아주는 것이었다. 그 어느 곳에

서도 얻지 못하는 '삶의 힐링'이라는 생각

을 했다.

한 달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하지만, 행사

에 참석하고 강의 시간 맞추고 하다 보면 시

간이 그리 넉넉지는 않다. 도착해 2주 정도

는 그나마 시간이 여유롭게 흘러가지만, 2

주를 넘기면 훌쩍 시간이 흐른다. 그래서

한 번 만났던 친구나 지인들도 두 번 만나

기는 어렵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다. 초등

친구들도 한 번 더 만나고 돌아가고 싶지만

, 그리 쉽지 않을 거란 생각을 한다. 다만, 개

인적으로 더 만나고 돌아갈 친구는 일을 지

는 모를 일이다. 여하튼 이번 여행에서도

어릴 적 초등 친구들과의 만남이 내게는 큰

기쁨이었고 돌아가서도 오래도록 우려먹

을 행복이다.

"얼레리 꼴레리!!"

"OO가 OO를 좋아한테요!!"

"우연아, OO가 너 좋아했던 거 아니??"

이렇게 초등 친구들과 나누는 이야기로

깔깔거리며 웃음꽃이 피었다. 나의 천방지

축 장난기의 발동이 걸려 그 아이를 앞에 놓

고 그럼 그때 나를 좋아한다고 얘기하지 그

랬어 하고 묻는다. 다시 한 번 모두의 즐거

운 웃음소리가 커진다. 이렇게 이런저런 이

야기들로 시간가는 줄도 모르고 재잘거린

다. 때묻지 않은 순수함이 좋다. 가다듬지

않은 원석같은 그 느낌이 좋았다.

내 이름의 유래를 찾는다. 호적에 오른 이

름은 '영재'였는데 내 가족과 친지들 그리

고 초등학교 친구들은 '우연'이 이름을 지

금까지도 부른다. 갑진년 '용띠'인 내가 한

살이 줄어 '뱀띠'로 호적에 올랐던 것이다.

그것은 바로 한 살 위 오빠가 태어나서 얼

마 되지 않아 잃었기에 늦둥이 내가 엄마 뱃

속에 잉태된 것이었다. 그래서 생일도 늦은

데 한 살이 더 줄어 초등학교 입학 통지서

를 받지 못했다. 옆집 친구와 동네 몇 친구

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니 2주 동안 매일

울었다. 그리고 엄마 손을 잡고 2주 후에 교

장 선생님을 찾아가 입학할 수 있었다.

이번 모임에서는 초등 친구들에게 지난

해 여름에 출간한 산문집 <자유로운 영혼

의 노래를 부르며>를 선물하였다. 친구들

중에는 사학자 친구가 하나 있었다. 땅파고

사는 땅꾼이라나?! 그 아이에게 참 잘 어울

리는 직업이라고 생각이 들었다. 어려서부

터 성격이 유했고 리더십이 있던 아이였다

. 자유분방하고 어디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

로운 영혼이었다. 큰 박수로 응원해 주었다

. 각자의 길에서들 열심히 살고 있었다. 개

인 사업을 하고 직장을 다니고 사회 봉사의

일도 하면서 보람되게 살고 있었다. 이번

초등 친구들과의 만남이 참으로 감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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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는 이화랑인데 곧 위화랑의 아들이

다. 어머니는 숙명공주인데 곧 지소태후의 딸

이다. 이화공이 모랑공의 처의 동생으로 함께

지소태후를 섬겨 사랑을 받았다. 모랑공이 죽

자 이화공이 모랑공을 이어 태후의 사신私臣

이 되었다. 숙명공주는 왕후의 지위로 이화공

의 아름다움에 깊이 빠져 골품骨品을 초개처

럼 내버리고 동혈同穴의 벗이 되기로 약속하

여 손을 잡고 출궁하여 종신토록 배반하지 않

는 것이 마치 낭狼과 패狽가 서로 의지하는 것

같았다.182) 평자評者 중에는 비난하는 자도

있으나, 가만히 생각하면 또한 장하지 않은가

! 눈이 맞아 출궁했을 때, 제帝의 노여움이 혁

혁하여 무거운 형벌이 앞에 있어 목숨이 털끝

같았으나, 오히려 부둥켜안고 사랑하며 굴하

지 않아 우리 신국神國의 대성인 원광대법사

를 낳았으니, 진실로 하늘의 뜻이다. 성대하고

지극하도다.]

먼저 보리의 부계를 보면 아버지는 이화랑

이다. 이화랑은 4세 풍월주를 역임하였다. 이

화랑의 아버지는 초대 풍월주를 역임한 위화

랑이고 어머니는 준실부인이다. 위화랑의 부

모는 섬신공과 벽아부인이다.183) 이화랑의

어머니 준실의 부모는 이흔과 준명부인인데

그들의 아버지는 제20대 자비왕이고, 이흔의

어머니는 김씨로 후궁이었으며 준명은 왕후

파로부인의 딸이다. 그리고 준실의 오라비 수

지공은 법흥왕의 누이인 보현공주와 결혼하

여 박영실을 낳았다. 수지공이 김씨인데 영실

은 박씨로 기록되어 있다. 아마도 왕후인 연제

부인이 박씨이기에 보현공주는 어머니의 성

을 따르고 자식들에게도 박씨 성을 따르게 한

것 같다. 

다음은 보리공의 모계를 보면 어머니 숙명

공주의 부모는 태종과 지소이다. 태종 이사부

는 역사에 길이 남아 후세까지 그의 업적이 회

자되지만 선대의 기록이 거의 없다. 다만 내물

왕의 4세손이란 기록과 삼국유사에는 박씨로

이름은 이종伊宗으로 등장한다. 지소는 법흥

왕과 보도왕후의 무남독녀로 삼촌인 입종과

혼인하여 진흥왕을 낳았다. 입종은 요절하였

고 그 후 남편으로 이화랑, 태종 이사부, 박영

실, 구진 등 외에도 사신/침신들도 다수 있었

다.

이화랑의 누이 준화는 3세 풍월주를 지낸 모

랑과 혼인하였다. 모랑과 이화랑은 일찍이 진

흥왕을 낳고 청상과부가 된 지소태후를 섬겼

다. 그러다가 모랑공이 풍월주에 재임중 지방

순시를 하다가 객사하였다.184)   

숙명공주는 지소의 명에 의해 동복이부의

오라비 진흥왕과 결혼하였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 사랑하지 않았다. 진흥왕은 정비 사도왕

후를 사랑하였다(사도는 박영실과 옥진의 딸

로 대원신통의 인맥姻脈이다). 그러나 지소태

후는 진골정통인 자신의 딸로 정비를 삼으려

고 했다. 그러던 중 숙명과 지소의 사신私臣 이

화랑이 사랑에 빠져 월담하여 궁성 밖에서 살

았다. 그들의 야반도주로 왕과 태후는 노하였

다. 결국 지소태후는 사랑하는 연인과 딸에게

형벌을 내릴 수 없었고, 그들의 결혼을 허락하

였다. 그들은 두 아들과 두딸을 낳았는데 장남

은 신라의 대승 원광법사이고, 차남은 화랑도

의 수장을 지낸 보리이다. 보리는 풍월주의 임

무를 마친 후 불문에 입문했지만, 기록이 다만

‘고승전’에 전한다고 화랑세기에 있다. 아

쉽게도 고승전이 현존하지 않기에 그의 불도

佛道에 관한 생은 알 수 없다.  

182) 낭狼과 패狽는 중국의 전설속에 나오는

이리를 말한다. 낭은 앞다리가 짧고, 패는 뒷다

리가 짧아서 항상 둘은 붙어 다니면서 서로 도우

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한다. 

183) 벽아부인은 500년을 전후하여 당시 신라

에서 가장 아름다웠다는 벽화의 어머니이다. 제

21대 소지왕이 날이군으로 지방 순시를 나갔다

가, 그 지방 파로가 바치는 딸 벽화의 미모에 빠

져 경주서 영주까지 잠행을 하면서 사랑을 나누

다가, 500년에 그 모녀를 왕궁으로 데려와서 후

궁으로 삼았다가 벽아를 섬신공과 혼인시켰다. 

184) 3세 풍월주를 지낸 모랑은 법흥왕의 아들

이다. 법흥왕은 백제 동성왕의 딸인 보과공주를

후궁으로 삼아 남모와 모랑을 낳았다. 원화였던

남모는 준정에 의해 살해되었다. 삼국사기에 기

록된 일부를 보면, “두 여인이 아름다움을 다투

어 서로 질투하여, 준정이 남모를 자기 집에 유

인하여 억지로 술을 권하여 취하게 되자 끌고 가

강물에 던져 죽였다. 준정이 사형에 처해지자 무

리들은 화목을 잃고 흩어지고 말았다.”

후궁이긴 하지만 이국으로 와서 슬하에 남매

를 두고 행복하게 살아온 보과공주의 말년은 그

리 행복하지는 않았다. 딸 남모는 낭도의 수장

인 원화로 있다가 살해되었고, 아들 모랑 역시

화랑도의 수장인 풍월주의 위位에 있다가 그만

병을 얻어 객사하였다. 모랑은 위화랑의 딸인 준

화와이 사이에서 딸 준모를 낳았다.

참고문헌: 삼국사기, 삼국유사, 화랑세기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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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중반 기준으로 지난 1년 동안 미국

의 백만장자는 67만 5,000명 증가로 1,860만

명이 백만장자이다. 우리의 고국인 한국에

서도 백만장자는 74만 명이 된다고 한다.

백만장자가 아닌 이유로는 부잣집 자식으

로 태어나지 못해서, 많은 돈을 벌지 못해

서 등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에 이

민 와서 열심히 생활하는 우리가 모두 백만

장자가 될 수 있는데 안 되는 이유 몇 가지

를 순서 없이 함께 나누어 본다.

대박을 기대한다: 몇 가지 투자 종목으

로 벼락부자가 될 확률은 거의 없다. 대박

을 기대하며 복권을 사기도 한다. 그러나

로또에 당첨될 확률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벼락에 맞기보다도 더 어렵다. 몇 불의 투

자로 일주일간 행복한 꿈을 꾸는 것은 개인

의 선택이지만, 은퇴를 위한 투자로는 실현

되기 매우 어렵다.

이웃 사람 시선에 민감하다: 이웃 사람

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명품) 등을 소유하

기 위해서 혹은 남에게 과시하기 위해 힘들

게 번 돈을 소비하면 결코 백만장자가 될

수 없다. 

참을성이 없다: 돈을 벌기도 전에 신용

카드를 사용한다. 월말에는 카드빚을 전부

(100%) 갚지 못하고 그중 일부만을 갚는다

. 신용카드로 나가는 이자율은 매우 높다.

매달 이러한 악순환이 반복되면 부자가 될

수 없다.

나쁜 습관을 지니고 있다: 담배, 술, 도박

, 등을 가볍게 생각하며 즐긴다면 돈을 모

을 수가 없다. 나쁜 습관은 몸의 건강과 가

족에게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뿐 아니

라 간접적으론 비싼 보험료 등을 지불해야

만 한다.

목적이 없다: 무엇을 위해서 돈을 저축

하고 투자하는지 뚜렷한 목적이 없으면 목

적지에 도달할 수 없다. ‘나는 언젠가 백

만장자가 될 것이다.’라는 생각은 목적이

아니라 그저 허황한 희망 상항일 뿐이다.

구체적인 목표와 꾸준한 노력이 목적지에

도달하게 한다.

비상사태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은 누구에게나 일

어날 수 있다. 잘 다니던 직장에서 회사 사

정으로 일을 더 할 수 없고 건강 문제와 여

러 가지 이유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을 수

도 있다. 예상할 수 없는 일에 대한 준비로

일정 기간 생활할 수 있는 비상금이 준비되

어 있어야 한다. 

남이 돈 관리를 잘해주리라 기대한다:

투자하는 것을 도와주며 보이지 않는 수수

료, 부적당한 금융상품 판매 등으로 많은

투자 돈이 경비로 빠져나간다. 경비가 많은

투자일수록 수익률은 반대로 주식시장 평

균 수익률보다 훨씬 적어질 수 있다. 투자

자 본인도 인식하지 못하는 많은 투자 경비

가 오랜 기간 지속한다면 백만장자로 이어

지기에는 어려울 것이다. 

투자에 대한 두려움이 많다: 잘못하는

투자로 기억하고 싶지 않은 투자 경험과 주

식시장의 폭락 등으로 다시는 투자하지 않

으리라 결심한다. 이러한 결심은 은행 저축

이나 현금 보유 등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물가는 끊임없이 올라간

다. 물가 상승으로 돈의 가치는 약 15년 후

에는 절반으로 떨어질 수 있다. 특히 요즘

은퇴 기간이 30년 이상 장기간을 고려하면

백만장자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빈곤한 삶

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해하지 못하는 곳에 투자한다: 골프친

구가 어디에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면 정확한 이해 없이 같은 곳에 투자한다

. 이해하는 투자도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하물며 이해하지 못

하는 투자가 제대로 될 확률은 매우 희박할

수밖에 없다. 

전체적인 재정계획을 무시한다: 재정계

획이란 그저 투자를 잘해서 돈을 부풀리는

것만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은퇴 후 어떠

한 식으로 오랜 은퇴 하는 동안 생활비를

마련하는가’도 고려해야 한다. 재정계획

이란 나무 하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산 전

체를 보고 재정 상태를 관리하는 것이다. 

분명한 투자의 목적과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투자하면 성공적인 투자로 여유로

운 은퇴를 희망할 수 있다.  우리가 모두 백

만장자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영민 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553)

나는 왜 백만장자(millionaire)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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